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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우리는 이미 IMF(國際通貨基金) 구제금융 이전에 자체적 개혁에서 실패했다. 그

리고 그 대가는 바로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의 하나는 외부

로부터의 경제시스템 전반의 리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변화속도와 경

제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크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욱이 그 실물적 변화가 경제구성원의 의식의 변화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혁명의 우회적인 표현인

패러다임 쉬프트(p aradigm shift) 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회자되는 것이 그리 어

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연구조정팀 김해식 책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
용은 보험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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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에서도 IMF 구제금융 이후에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변

화의 하나가 회계기준의 변경이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이 각 금융분야별로 각각의

회계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시 거둬들여 기업회계기준 아래 준

칙이라는 하나의 틀안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분야별 재량권을 빼앗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제정이라는 회계기

준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 보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향후과제를 고찰해 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Ⅱ장에서는 변경된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보험회

사에 미칠 영향을 살펴 본 후, 제Ⅲ장에서 국제적 회계기준의 주요 추세를 파악하

고, 제Ⅳ장에서 보험회사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 保守的인 會計에서 中立的인 會計情報로의 轉換

1. 保險業會計處理準則의 制定

가. 새로운 會計基準의 採擇 背景

IBRD(세계은행)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

떤 분야보다도 파급효과(contagion effect)가 큰 금융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해 IMF 구제금융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情報不在가 가져 온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1). 이러한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

표적인 수단이 會計基準이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96년 3월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보다 선진화된 회

1) 세계은행(IBRD)은 '98년 10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
이는 정보량의 차이인 지식격차(kn ow led ge gap )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덧
붙여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벽을 넘어서기 위하여는 지식격차의 해소와 함께 지식의 질
을 좌우하는 정보문제(inform ation p roblem )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적
고 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이전 국내외 어느 누구도 외환보유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정보부재가 가져다 준 폐해의 또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 매일경
제(http :/ / w w w .m k .co.kr), 「세계은행보고서(4)」, 199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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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도를 수용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기업들의

환차손이 커지자(이 당시 대미환율은 900원에서 2,000원대로 급상승) 97년 12월 당

기손실로 처리하던 환차손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2)하는 등 예외적

인정사항들이 많았다. 회계기준이 적절한 정보를 담은 신뢰성있는 재무제표의 제공

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의 아시아 진출을 다룬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얼굴에 粉칠을 하듯 썩은 기업을 멀쩡한 것처럼 치장해 놓는 粉飾

決算은 IMF란 빗줄기로 그 화장기가 지워지고, 한국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국내

외에서 휴지조각 취급을 받게 됐다. 이젠 그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돈을 빌려주는

해외 금융기관은 하나도 없다 3)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IMF 합의안 및 IBRD 정책권고 사항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

도 회복을 위한 요건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금융 및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함

께 예외없이 국제적 회계기준을 반영한 회계제도의 정비를 꼽았다4).

98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회계기준을 국제적 회계관행에 맞게 대폭 개

선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성을 제고하

고자... 5)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회계처리준칙을 개정 및 제정하

여 199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6).

2)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환차손을 당기비용(당시손실)으로 처리하고 있다.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연처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남
상오, 『회계원리』제4판수정판 추록, 다산출판사, 1997.

3) 동아일보 GS 특별취재팀(1998), p p . 48-49.
4) 「IMF 극비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구조를 긴급
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문에서 IMF프로그램의 두 축은 투명성을 향상하고, 기업
들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개선, 독
립적인 외부감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공시요건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축은 정부의 은행대출 지시를 폐지하고, 대출결정에서 정부간섭이나 개별기업들을 구제
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 혹은 세금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된다. 조선일보
(http :/ / w w w .ch osu n .com), 「IMF 한국경제 극비보고서 제51항」, 1998.12.8.

5) 금융감독위원회(h ttp :/ / w w w .fsc.go.kr),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
혁」, 1998.12.15.

6) 금융업에 이어 '98년 2월에 「종합금융·투자신탁·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 초안
이 만들어져 '98년 3월까지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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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險業會計處理準則의 制定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과거 보험을 비롯한 금융업종의 회계처리는 일반산업

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보다 감독당국의 회계처리규정이 우

선 적용되는 일종의 예외를 누려 왔다7).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정보이용자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보다는 감독을 위한 정보확보에 그 목적을 둠

으로써 타 업종과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을 결여하여 금융위기 이후 신뢰성 상실

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제정은 이와 같은 보험업의 독자적 회계기준 적용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내에서 국제적 수준

의 회계기준을 반영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감독당국의 회계

처리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되었다. 감독회계처리규정의 적용 이후에 기타 사항

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우선 적

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보험만의 특수한 사항은 감독당국의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측정·유지·강화하기

위한 감독당국위주의 회계제도에서 情報指向的 會計情報 提供體制로 바뀐 것이다.

2. 會計情報의 目的適合性 强調: 經濟的 實質價値

가. 保險會計와 最近의 會計處理 傾向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미지의 미

래에 일어날 사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위험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7) 舊기업회계기준 제94조(업종별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금융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조
항을 인정하여 감독규정의 우선 적용을 허용하였다.
(1)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증권관리위원
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4조제1항)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당해 업종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르게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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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은 大數의 法則(the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

산출된 事前的 保險原價(ex-ante loss cost)에 기초하여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실제 원가를 알게 되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원가가 사전에 확정되는 다른 금융업이나 일반산업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감독규정 회계처리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유지하게 하여 보험계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의 純資産인 보험계약자잉여금(p olicyholder' s

su rplu s)8)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취득원가에 근거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저가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

게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회계사고의 중심은 신뢰성(reliability)보다는 目的適合性(relevance)으

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금번에 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기존

의 보수적 회계처리보다 中立的 會計處理가 强調된 회계기준을 수립하였다9).

나.保有有價證券의 會計處理: 時價主義와 持分法의 義務 適用10)

1) 保有有價證券의 分類와 時價評價

과거 감독당국 회계규정에서는 생·손보 모두 모든 보유유가증권을 보유목적에

8) 보험계약자잉여금(p olicyholder' s surplu s)은 일반기업의 자본(자본 및 잉여금; capital and
surplu s)에 해당하는 보험감독규정상의 용어로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인정자산-부채)를
나타낸다. 보험계약자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선택가능
한 여러 방법 중 자산을 가장 적게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 중 가장 많이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정웅(1996), p . 42.

9) 감독당국 제출용 회계정보(SAP)와 일반공시용 회계정보(GAAP)의 이원적 재무보고체제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반공시용 재무보고에서 잔존물 또는 구상권에 의한 보험금 환수
예상액의 추정계상을 허용하는 등 중립적 회계처리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김호중(1998),
p .83. 금번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도 미구상채권 중 회수가능액을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인식,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등 중립적 회계처리가 채택되고 있다.

10)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은 199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새로 발생하는 거래부
터 적용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유가증권 등은 그 처분시점까지 종전기준에 따라 계상
하게 되어 회계기준개정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이유에서 유가증권 등에 관한 사항은 소
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http :/ / w w w .fsc.go.kr), 보도자료, 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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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유가증권으로만 분류하였다.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손보사의 경우

가격하락시에 平價損 반영이 일부 강제되어 있었던 반면, 생보사는 평가손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실제로 평가손을 계상하지 않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에도 회

계처리에 차이가 있었고, 평가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도 평가손의 일부만 반영하고,

充當金을 설정하는 간접법을 채택하여 오다가 IMF 구제금융 이후인 ' 98년 감독규정

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기준을 일

부 수용하였다.

그러나 시가평가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금번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표 1>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 없는 주식(취득

원가 표시), 만기보유채권(상각원가 표시), 持分法 적용대상주식을 제외한 모든 유가

증권을 공정가액(fair m arket valu e, 시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투자유가증권 중 지

분법 적용대상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1>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기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평가방법 평가손익의 처리

상품유가증권 시가평가 - 당기손익

투자

유가

증권²

관계사¹주식 원가/ 지분법 - 지분법, 시가평가의 경우 계
약자지분조정 및 자본조정으

로 처리

- 원가평가의 경우 영구하락시
손실은 당기손실로 인식

비관계사

주식

시장성有 시가평가

시장성無 원가평가

註: 1) 관계사: 지분 20/ 100 이상
2) 증시안정기금출자금도 시가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2) 有價證券 評價損益의 處理

한편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7조준비금으로 적립하고, 그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업법 제97조준비금의 존속시 준비금의 세법상 損金不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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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거래 유인증대(gain s trading, cherry p icking), 평가손익의 보험계약자와 주주간

배분 불균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1).

이에 보험업법의 97조준비금제도를 폐지('99. 2. 5 보험업법 개정)하는 한편, 상품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12) 보유유가증권의 평가손익 처리는 상품유가

증권의 경우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지분법평가손익과 증

시안정기금평가손익)은 계약자지분조정계정을 신설하여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조정계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13).

3) 投資有價證券 중 關係社 株式의 持分法 適用

투자유가증권 중 관계사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지만,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 ence)14)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피투자사의 순

자산가액의 변동을 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이는 被投

資 계열회사의 경영성과를 투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반영, 실질적인 경영성과가 공시

되도록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다15). 지분법과 관련한 미국 재무회계기준(GAAP)을 참고하면 <표 2>와 같다.

11) 김호중(1998), p p . 91-98.
12) 이 경우 일단 분류된 유가증권의 변경은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경
우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0조.

13) 보험회사가 보유한 FY'98 말 현재 계상된 제97조준비금은 FY'99에 전액 환입하여 특별
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부칙 제10조.

14) 중대한 영향력 이라 함은 피투자회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관계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20%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20%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서 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전게서, 1998.12.15

15) 금융감독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분법 평가대상은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
분의 계열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그 국내외 계열사는 총 1,776개사에 이른다고 한
다. 금융감독위원회, 전게서, 199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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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재무회계기준상의 관계사주식 평가16)

다. 債權(債務)의 實質價値 反映

1) 債權再調整

채권의 재조정(troubled debt restructurings)17)은 IMF 구제금융 이후 화의, 법정

관리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채권·채무에 대한 경제적 실질가치의 변

화를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이다.

여기서 채권재조정이란 채권발생시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적용, 상환

기간 연장의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보험업회계처리

16) Delan ey (1998), p .303. 한편 지분율 20%라는 중대한 영향력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C의 제7지침(th e Seventh Directives)에서도 관계사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견이 많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지분법을 강제하
고 있는 반면, 스웨덴, 스위스 등은 그렇지 않다. Kieso & Weygan dt (1998), p 917.

17) 미국회계제도에서의 채권재조정(trou bled debt restru ctu rin gs)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업회
계처리준칙에서 채택된 계약조건의 변경(con tin u ation of debt w ith a m odification of
term s) 외에 채권의 순장부가액(carryin g am ou n t)보다 낮게 채권이 청산되는 경우도 포
함한다. 이 경우의 예로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비현금자산의 이전(tran sfer of
n on cash assets) 또는 지분(equ ity interest)을 받는 경우로서 이전자산 또는 지분의 공정
가액과 채권의 차액은 대손충당금(allow an ce for d ou btfu l accou nts)으로 처리한다.
Kieso & Weygan d t(1998), p p . 72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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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29조 제1항). 이러한 채권재조정 내용(적용이자율, 기간 및 재조정 내용 등)

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재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현재가치와 다르게 된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설정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

고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특별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2) 貸出債權의 貸損充當金 設定과 不實債權

IMF 구제금융을 전후하여 대출채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불건전여신규모에 대한

IMF와 국내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었다18). ' 97년 말 기준으로 국내기준에 의한 부실

채권규모는 32조원, 요주의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보는 IMF 기준으로는 67조원에 달

하였다. IMF 구제금융 이후 요주의 채권의 규모가 계속 늘어났다. 게다가 명확한

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IMF 이전까지만 해도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에 대해서

만 공식통계가 발표되다가,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야 고정부분까지 자료가 공개

되었다19). 이와 관련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통일된 국제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20).

18) 부실채권의 규모도 문제지만 감독당국이 부실여신의 분류기준을 너무 관대하게 적용하
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의 하나였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연
체기간 3개월을, 우리나라와 일본은 6개월을 부실채권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
신문(http :/ / w w w .ked .co.kr), 금융권 불건전여신 67조원: IMF기준 , 1998.4.3. 그러나,
담보대출이 관행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및 일본과 신용대출위주인 미국의 경우는 회수가
능성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미국, 유럽식 부실채권규모 산정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고정이하 여신은 미국의 무수익여신
(n on-cu rrent loan)과 구조조정여신(restru ctu red loan )을 합친 것이고, 일본의 불량채권
(경영파탄거래처채권, 6개월 이상 연체채권 및 이자감면유예채권)의 포괄범위와 대체로
유사하다. 강병호, 「부실채권과 대외신인도」, 한국경제신문, 1997. 11. 27.

19) 김수행 편저(1998), p . 184. 요주의를 포함한 부실채권의 규모를 볼 때, 총 대출채권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 97년 말 현재 리스가 17.5 %, 증권 16.6%, 은행 14.9 %, 종
금 5.8 %, 보험 2.8 %였다. 한국경제, 1998. 4. 3.

20) 기준안 작성에는 전세계 약 250개 은행으로 구성된 국제금융협회(IIF)와 민간은행 실무
대표, 회계법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실채권의 정의와 그 중점사항은 미
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보공개기준으로 삼고 있는 (1) 90일 이상의 연체채권, (2) 이
익이 없는 증권, (3) 부실가능성이 있는 채권, (4) 리스트럭처드 채권 등 4가지이다. 매일
경제신문(h ttp :/ / w w w .m k .co.kr), "불량채권의 통일기준 마련 , 1998. 8. 21. 한편 미국내
에서도 연방중앙은행(FRB),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공사(FDIC), 통화감독청
(OCC)의 4대 감독당국은 1999년말까지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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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규정의 회계처리에서도 대출자산에 대한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21). 이에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대출채권에 대한

거래처를 정상, 주의, 불량으로 구분한 후, 이에 따라 채권을 회수가능, 회수불확실,

회수불가능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험업계의 경험과 관행에 따라 채권분류

및 대손율을 세부적으로 설정22)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단 설정된 기준은 계속적으

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債務保證의 準備金積立: 簿外負債의 財務諸表 反映 强化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부외부채(off-the-balance sheet financing)에 관한 실증자

료에 의하면23),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는 실질적으로 부채의 성격인 항목들이 다

수 대차대조표로부터 누락됨으로써 적절히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부외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급보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급보증은 세

계에 유례가 없는 기업집단결합제무제표의 도입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급보증에 대하여도 피보증인의 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http :/ / w w w .ked . co.kr),
「미국, 해외채권 주의보」, 1999. 3. 12.

21) 종전 감독규정 회계처리에서는 법인세법 제34조에 의거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의 표준세율, 실제대손율에 의한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2% 중
큰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회계처리준칙제정 이전의 다른 금융업종은 은
행의 경우 5단계 분류법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회수불가능)을, 증권에서는 3단계
분류법(회수가능, 회수불확실, 회수불가능)을 적용하여 왔었다.

22) 최근 보험감독회계규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보험학회주관, 1999.2.26)가 개최되었
고,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3.12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5단계 표준설정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상(0.5% ), 요주의 (2% ),
고정 (20% ), 회수의문 (75% ), 추정손실(100% )로 분류하여 100%적립하도록 하였다. 금융
감독위원회 (http :/ / w w w .fsc.g o.kr ), 보도자료, 1999.3.13.
은행의 경우 IMF 구제금융 이전 은행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정상 (0.5% ), 요
주의 (1% ), 고정(20% ), 회수의문 (75% ), 추정손실 (100% )로 설정되었다가, 정부- IMF 2분
기 경제프로그램 합의사항에서 FY '99부터 적립비율을 정상여신은 0.5%에서 1%로, 요
주의여신은 1%에서 2%로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경제 (http :/ / w w w .ked.co.kr ), 정
부- IMF 2분기 경제프로그램합의: 은행의 영향 , 1998.5.7.

23) 전성빈(1998), p p . 77-83. 이 분석에서 사용한 부외부채항목은 주석사항에도 보고되지 않
은 사채는 제외되어 있어 비교적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수정전 부채비율이 373 %
인데 비하여 부외부채를 고려한 수정 후 부채비율은 561%로서 수정전 부채비율의 1.5
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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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정도를 감안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도 채무보증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규

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사는 지급보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고발생건에 대하

여만 추정손해액을 적립하였으나, 이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과 같은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보증보험사와 이를 재보험으로 받아들인 재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

며, <표 3>에 의하면 보증보험사의 경우 약 2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표- 3> 보증보험사의 누적적자 및 채무보증 준비금추정액

(단위: 억원)

구 분 보증잔액 누적적자(A)
채무보증 준비금

예상액(B)
부담액(A+B)

대 한 902,183 △17,652 12,088 △29,740

한 국 590,470 △10,128 7,912 △18,040

계 1,492,653 △27,780 20,000 △47,780

註: 1) '98년 7월 말 기준
2)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은 '98년 10월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출범

資料: 보험감독원

한편 派生商品의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는 부외처리되어 주석으로 표시되던24) 파생상품거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파생상품거래는 거래가 최초 발생한 경우나 평가손익

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공정가액을 자산 또는 부채 중 한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24)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상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주석사항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
외부채의 종류로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부족액, 운용리스, 받을어음의 배서할인액 및 외
상매출금의 양도액, 타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액 등이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1990.3.29
의 개정기업회계기준에서 시행일 이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설정미달액을 추가로 기록하
게 한 경과조치에 근거한 것이며, 운용리스는 리스의 본질이 단순한 임대차(op eratin g
lease)이냐 장기할부구입(cap ital lease)이냐의 구분, 그리고 받을어음의 배서할인액은 어
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간주하여 부외부채로 보는 것이다. 전성빈(1998), p p .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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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마. 資産再評價 認定條項의 削除

보험회사는 자산을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산재평가

법과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時價評價를 할 수 있었고25), 그 평가손

과 매각손을 초과하는 평가익과 매각익, 즉 재평가차액(reevalu ation surp lu s)을 제

97조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었다.

이후 이익평준화 제도로 지목되어 온 제97조준비금이 개정 보험업법에서 삭제되

고,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26)가 이루어지면서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의 시행시한인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게 되었고, 보

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그 재평가차액을 계약자지분(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

사업출연기금)과 자본조정으로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27).

그러나 자산재평가는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감독규정 보험회계처리가 유지하여

온 보수적 회계처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재평가차액을 주주

에 대한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미실현이익인 재평가차액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분류

하여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험사의 담보력 유지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28).

사실 자산재평가는 청산(liqu idation) 개념에서 보면 타당할 수 있겠지만, 계속기

업(going concern)의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현금유입이 없이 자산재평가세(현행

25) 현실적으로 보험업법 제97조는 고정자산의 매각익에 주로 적용되고, 고정자산의 평가익
은 자산재평가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보유 부동산를 포함한 고정자산의 시가평가는 자산
재평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김호중(1998), p . 99.

26)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되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의 대
체적회계처리에 근거한 자산재평가회계의 도입여부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의 추세 및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 이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 금융감독위원회(http :/ / w w w .fsc.go.kr), 1998. 12. 15.

27) 보험감독규정 제81조에서는 감독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평가차액의 계약자지분 중 1/ 3은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그 나머지의 1/ 2을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잔여액을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28) 김호중(1998), p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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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 보험사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현금유출이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부채비율의 개선 등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회계기준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새롭게 개정 또는 강조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보험분야에 특유한

회계처리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保險會計情報의 比較可能性 提高

가. 生命保險의 責任準備金 積立方式의 一元化

1) 純保險料式 責任準備金(保險料積立金) 積立

과거 감독규정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비를 당기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였었다. 청산개념에 기초하여 保守的인 會計處理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신

설 생보사에 대한 사업비의 예외적 이연상각 허용 및 상이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의 허용으로 보험회사들간 재무제표의 비교가 어려웠고, 신설 보험회사들의 사업비

과다지출을 초래하여 재무부실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업비의 처리방식이 보험료의 수익인식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적립사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사들간

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해, 해약환급금식 적립사와 순보식 적립사간, 그리고

현재와 미래 계약자간 계약자배당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

다29).

사업비를 자산화(cap italization)하여 상각하기 위해서는 경과보험료의 순실현액을

부보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과거 감독규정 회계처리처럼

사업비를 당기에 비용처리하는 데에는 경과보험료의 순실현액을 부보기간의 초기에

많이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영업비용인 사업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에 대응

하는 영업수익인 경과보험료의 순실현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적립금 등 책

29) 김호중(1998), p p .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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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비금의 적립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미국의 회계기준은 보고목적에 따라 감독당국의

회계규정(SAP; statutory accounting practices)과 일반공시목적 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 rincip les)으로 이원화되어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및

그에 따른 사업비 회계처리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표 4>는 미국의 신계약비 회계

처리 및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미국의 신계약비 회계 및 책임준비금 적립방식30)

구 분 감독기준회계(SAP) 재무회계기준(GAAP)

목 적 계약자보호;지급여력 기간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정보이용자 주정부 감독당국 주주 및 투자자 등

기 본 가 정 청산원칙 계속기업

신계약비이연 이연상각 불가 이연상각 인정

책임준비금적립 보험감독관식(CRVM) 순보험료식

수익비용대응여부 순액대응 총액대응

註: CRVM은 우리나라의 해약환급금식과 유사
資料: 김호중(1998), p . 88.

그러나 일반공시용과 감독당국 보고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보험회사들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순보험료식으로

일치시키고, 신계약비는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하여 그 동안 서로 다른

책임준비금 적립방식과 사업비 처리방식을 일원화하였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31).

따라서 FY' 99부터는 해약식으로 적립한 보험사들은 순보험료식과의 차액만큼 책

30) 자세한 내용은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1997), p . 121-133 참조.
31) 1999년 3월 12일 개정 보험감독규정에서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의 변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단기
지급능력 유지에 관심을 가지는 회계정보이용자의 경우에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신계약비를 상계하여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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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과거에 이연처리된 사업비는 일괄상각하여 이익잉

여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32).

책임준비금의 순보험료식 적립 강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과보험료 순실현

액이 인식될 경우에는 사업비 과다지출의 유인은 상당히 사라질 것이다. 다만, 기존

에 순보험료식으로 적립하였거나 해약환급금식을 초과하여 적립(K율>0%)한 회사들

의 경우에는 적립초과분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됨에 따라 현금유출이 불가피할 것

이다.33) <표 5>는 초과적립사들의 초과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 해약환급금식 초과(K>0%) 적립사 초과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실제 적립금(A) 해약식준비금(B) 차 액(A-B)

제 일

영 풍

푸르덴셜

삼 성

교 보

흥 국

34,451
370
279

320,126
186,022
31,738

34,095
354
212

295,578
174,210
29,734

356
16
67

24,548
11,812
2,004

계 572,986 534,183 38,803

註: 1998년 3월 말 현재 제일, 영풍, 프루덴셜은 K율>0, 삼성, 교보, 흥국은 순보험료식
資料: 보험감독원

구체적으로 보면 신계약비의 상각은 초년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되던 신계약비

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최장 7년 이내에 이연상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다만,

보험료계산에 있어서 제반 가정의 수정으로 보험료적립금이 부족34)하게 된 경우,

32) 종전 기준에서는 회계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당기 이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회계처
리 하였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과거의 회계처리사항에 대한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과거 3년간 동 누적
효과가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금융감
독위원회(http :/ / w w w .fsc.co.kr), 보도자료, 1998. 12. 15.

33) 사업비 과다지출의 문제는 신설 생명보험회사에서 나타난 진보적인 회계처리(즉 사업비
의 이연 및 낮은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높은 보험이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때문이
라기 보다는 높은 해약률에서 나타나듯이 무리한 외형위주의 영업전략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김호중(1998), p . 89

34) 보험업회계처리준칙(제16조)에서는 실제이자율이 하락하여 예정이자율을 밑도는 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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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를 조기상각하도록 하였다.

2) 契約者配當前剩餘金의 配賦基準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보장성상품보다는 저축성(배당)상품에 기반하여 성장하여

왔고, 아직까지도 배당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생손익의 계약자와 주

주간 배분의 문제는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 배분은 <표 6>에서와 같이 각 보험사별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인 K율에 의하

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K율 배분방식에서는 잉여금과 결손금의 처리에 있어서

형평성의 결여 문제, 해약환급금식 적립사의 보험계약자와 순보험료식 적립사의 보

험계약자간, 동일 보험회사내의 계약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형평성 결여 문제 등이

야기되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분계리(account segm entation)가 이루어지고 않아

계약자들에게 일률적인 배당률이 적용되고 계약자간 상호보조라는 바람직스럽지 못

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점이다35).

<표 6> 계약자배당전잉여금 종전 배부방식(K율)

K율 주주지분(α) 계약자지분(β)

K = 100% 0%≤α≤30% 70%≤β≤100%

50%≤K<100% 0%≤α≤20% 80%≤β≤100%

0<K<50% 0%≤α≤10% 90%≤β≤100%

반가정의 악화로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보험료의 현재가치와 보험료적립금 등의 합계액
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보험료적립금의 부족분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보험료결손금
제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결손금액은 이연된 신계약비와 먼저 상계(조기상각)하고, 그래
도 모자라는 부분은 우선 보험계약자지분조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을 보험료적립금으로 대체하고 난 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35) 자세한 내용은 김호중(1998), p p . 95- 98, p p . 101-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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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약자배당전잉여금 신기준 배부방식(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주주지분(α) 계약자지분(β) 사내유보(γ)

8%이상 α≤15% β = 40% γ ≥ 45%

4%이상 8%미만 α≤12.5% β = 40% γ ≥ 47.5%

4%미만 α≤10% β = 40% γ ≥ 50%

註: 1) 무배당상품 및 자본운용수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
2) 주주지분과 사내유보분의 사용용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資料: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1999. 3. 13.
보험학회(1999), pp . 28-32.

이에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K율(0%≤K≤100%)에서

순보험료식(K=100%)으로 일원화하고, 보험업법 제97조준비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유

가증권평가손익 및 자산재평가차액을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자본조정 또는 자본잉

여금계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개정된 보험감독규정에서는 그 배부

기준으로 <표 7>과 같이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계약자배당전잉여금 처리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나(금감위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자료는 주주지분만 언급하고 있음),

구분계리 등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나. 損害保險의 非常危險準備金 積立 强制

손해보험은 그 특성상 거대위험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익률에 비상위험에 대한 일정부분의 위험할증(loading for profit and

contingencies)을 포함하고 있으며36), 보험회계에서도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해당 회계년도의 결산결과에 따라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순손실액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적립된 준비금에 있어서도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보험종목별 경과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

36) R.J.Brow n (1993), p p .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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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액 한도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이 허용됨으로써 ' 97사업년도 기

준으로 17개 손해보험회사 중 9개사가 미적립 상태였다. <표 8>과 같이 손해보험

전체적으로도 적립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익을 평준화하는 수단으로

도 이용되어 온 문제점이 있었다.

<표 8> 연도별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추이

(단위: 억원)

연도 경과보험료(A) 비상위험준비금(B) 적립율(B/ A)

1986 9,828 1,637 16.7%

1990 30,772 4,225 13.7%

1995 98,392 6,642 6.8%

1996 123,609 7,322 5.9%

1997 150,579 10,768 7.2%

資料: 보험감독원

이에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손익에 따른 임의적립에

서 손익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37), 비상위험준비금의 사용에 있어

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사고 발생시로 제한하여 영업성과를 평준화하는 데 이

용되어 온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기준을 엄격히 하였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

립기준과 사용기준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

다.

다. 其他 會計基準上의 變化

그 동안 보험회계처리는 보험사의 담보력을 측정, 유지, 강화시키는 측면에서의

보수적 회계처리 이외에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공시용 재무

제표와 다른 양식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왔다. 즉, 언더라이팅 실적을 나타내는 회

계정보와 투자실적을 구분할 필요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상 구분계산의 원

37) 현행 법인세법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인정은 경과보험료의 2/ 100 범위내에서 인정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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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대차대조표상 유동성배열법 대신 보험영업과 투자영업,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

이라는 속성별 배열법을 채택하여 왔다.

이를 신 기준에서는 업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유

사한 양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는 그 목적상 속성

별배열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양식에

있어서는 일반공시용과 감독당국 보고용이 달리 적용될 것 같다.

한편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도록 하

고, 재보험관련 지급준비금에 있어서도 순액표시를 총액주의로 바꾸어 총지급준비

금과 함께 해당 출재분을 차감표시하도록 하여 총책임한도의 파악이 용이하게 되도

록 하는 등의 회계처리방식의 변경이 있었다.

Ⅲ . 國際的 會計基準의 흐름

1. 現金흐름과 企業價値 重視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평가에서 과거실적보다는 현금흐름과 기

업가치에 중점을 두는 미래중시시스템(forw ard looking system)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38). 회계기준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 나갈 것이다. 이번 기업회계기

준의 개정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제정은 그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는 이미 IMF 구제금융을 통하여 현금흐름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험한 바 있다.

회계관행은 국가마다 달라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 더욱이 외부에 보고되는 이익

과 주가의 관계는 약한 반면, 현금흐름과 주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39).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고된 이익이 아니라 장래의 현금흐름 성과

예상치로부터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기관투자가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일본기업도

전략적인 투자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보다 현금창출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40).

38) 한국금융신문, 「창간 7주년 이헌재 금감위원장 인터뷰」, 1999. 3. 2.
39) Pricew aterh ou seCoopers FCM(financial & cost management) Team (1998), p . 31, pp . 53-55.
40)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회계분야에서도 성과(p erform an ce) 및 유동성(liqu id ity),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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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본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비교

구 분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일부 검토 중)현 행 정부제정 신기준

중점재무제표 - I/ S - I/ S, C/ F - B/ S, C/ F

손익개념
- 수익과 비용의 차

-
- 자산,부채의 증감에 따른
주주지분(자본)금액

자산(부채)
평가

- 원가주의 - 금융상품, 퇴직금
등은 시가평가

- 시가회계 지향

연결재무제표

- 지주비율 반영 개별
개별재무제표

- 우발채무·후속사건공시
- 조세효과 임의

- 연결재무제표
- 실질영향력지분비율
- 우발채무·후속사건공시
및 조세효과 강제적용

- 연결재무제표
- 실질영향력지분비율
- 우발채무. 후속사건 공시
및 조세효과 강제적용

현금흐름표
- 공시불요, 단 개별
기업자금수지공시

- 연결베이스
- 연결재무제표 일부

- 연결베이스
- 연결재무제표의 일부

금융상품

- 일시소유유가증권은
원가 또는 저가법

- 파생상품 원가법

- 매각목적 유가증권은
시가평가

- 파생상품 시가평가

- 매각목적 유가증권은
시가평가

- 파생상품 원가법

퇴

직

금

비용처리
- 갹출액 당기비용 - 노동제공기간의 비용

으로 처리

- 노동제공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연금채무

- 연금채무 계상안함 - 세법기준과 관계없이
장래지출을 원가방식

산출, 연금부분고려
부채계상

- 세법기준과 관계없이 장
래지출을 현가방식산출,
연금부분고려 부채계상

자산평가 - 연금자산 계상안함 - 자산의 시가평가 - 자산의 시가평가

註: B/ S: 대차대조표, I/ S: 손익계산서, C/ F는 현금흐름표
資料: 신한종합연구소(1998), p . 4 .

(stability)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비재무적 측정정보(n on -fin ancial measu remen t), 과
거사건에 의존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미래에 대한 고려(forw ard-lookin g inform ation ), 전
문인력, 헌신적인 근로자, 기업가 정신 등 인적자원(h u m an resou rce)과 관련된 연성자산
(soft assets)의 재무제표 반영, 분기별·연간 재무제표제공에서 실시간 정보제공
(tim eliness)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 ttp :/ / w w w .w iley .com /
college/ kieso, "Ch allen ges facin g accou ntin g " 이 주제들은 최근 지식경영(kn ow led ge
m an agem en t),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어 그 변화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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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2000년 3월부터 새로운

기업재무체제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기간손익을 중시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현금흐

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개별회사에서 관계사를 아우른 경영실적을 파악

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자산운용의 실적이 그대로 투영되는 평가익경영을 중시하겠

다는 것이다. <표 9>는 일본의 현행 회계기준과 정부가 새로 정한 회계기준 및 국

제적 회계기준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의 초점은 대차대조표

(B/ S)와 현금흐름표(C/ F)에 모아지고 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의 강약의

기준을 미래의 꾸준한 현금흐름(futu re stream of cash flow)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대차대조표(B/ S)의 대변항목인 부채와 자본에서 그 기초를 찾고 있

는 것이며, 그 기업의 경영전략은 대차대조표의 차변항목인 자산에서 찾고 있는 것

이다41).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사실상 불필요했다. 앞으로의 현금흐름보다는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가가 더 큰 관

심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각 사의 경영효율에 따라 요율책정이 자유로이 이루어지

는 본격적인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現價的 思考方式에 기초하여 순이익을 창

출하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판매, 낮은 부채비율을 지닌 건전한 재무구조, 오랜 신용

을 가진 보험회사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회계기준의 변경은

보험회사에 많은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지만, 그 저변의 흐름에 미리 대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效果的인 內部意思決定 支援을 위한 會計情報

회계정보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정보로서도 유용하

다.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내부회계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재무담당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0>은 기획·

41) 조동성, 우리경제 기초부터 다시 다질 때 , 매일경제신문(http :/ / ww w .mk.co.kr), 199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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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낸 표이다42).

<표 10> 기획 및 재무부문의 자원배분 변화

資料: Pricew aterhou seCoopers FCM팀, 「CFO: 기업가치창조의 리더」,1998, p .22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4%가 과거 3년간 그들의 최우선과제는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라고 응답했고, 74%가 앞으로 3년 내에 의사결정 지원이 최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정보제공 기능에서 내부의사결정기

능으로 기획 및 재무부문의 자원배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43).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도 보험요율의 순보험요율제 시행을 앞두고44) 내부의사결

정수단으로서의 회계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적시적절한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의 구축이 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42)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세계6대 회계법인들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와 쿠퍼스라이브랜
드가 1998년 8월에 합병)가 최우량 다국적기업 300개사의 기획 및 재무담당 최고경영자
(CFO; Chief Fin ancial Officer)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FO2000 이라는 조사프로그램의
결과이다.

43)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FCM팀(1998), p p . 21-25.
44) 보험종목별 요율자유화 일정이 남아있는 분야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율과
모든 보험종목의 예정사업비율 및 생명보험의 사업비차배당, 그리고 손해보험의 사업비
율만이 남아있다. 이들 부분은 모두 2000년 1∼4월 사이에 자유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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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保險會社의 向後課題

향후 보험회사는 신 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현금흐름 및 기업가치 중시의 국제

회계기준의 변화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른 유동성과 안전

성에 중점을 두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파생금융상품 등의 첨단금융기법

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투자위험에의 노출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45).

최근 리스크의 개념은 종전의 리스크 최소화에서 적정 리스크의 引受를 통하여

이익창출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리스크와 잠재적 손실을 축소하고 가치

를 방어하는 부채로서의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46). 따라

서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최적의 조달코스트뿐만 아니라 새로

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장기상품과 단기상품간, 보장성상품과 저축성상품간의 적

절한 상품구성과 효율적인 판매채널의 활용 및 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손익분

석시스템과 리스크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영자와 핵심인력

이 재무와 관리정보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여 리스

크를 관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향후 금융산업에서 比較優位는 사라질 것이다47). 금융산업의 업무영역간 장벽약

화, 생·손보간 공동영역 확대, 보험의 증권화 등 금융상품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다. 회계기준의 일원화 경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많은 변화를 담고 있

45)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1999).
46)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FCM팀(1998), p p . 173∼174.
47)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손해다.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비교우위
가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
려면 생산물이 두 개 이상이어야 하고, 투입물도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
게도 금융분야의 상품은 사실상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 미래에는 제품을 열심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기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하루 아침에 그 값을 반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금융기법인 것이다.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다. ··· 바야흐로 금융경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인 것이다. 김학은
(1998), p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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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계기준들이 그 정보제공의 대상으로 상식적인 정상인(m an of comm on sense)

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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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保險 純率制度 導入에 대한 考察 *
1 )

<目 次>

Ⅰ. 序論
Ⅱ. 自動車保險 價格體系 및 價格自由化의 現況
Ⅲ. 自動車保險 純率制度의 導入 方向
Ⅳ. 結論

Ⅰ . 序論

8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기 시작한 金融의 自律化, 開放化, 國際

化의 물결은 점차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90년대에 진입한 후 市場

經濟原理에 입각한 自律經濟政策의 追求,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가입추진 등의

상황에서 경제 전 분야에 걸친 規制緩和의 進行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保險産業에 대한 規制緩和 및 自由化의 본격적 검토와

추진은 87년부터 진행된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라 國內保險産業의 國際競爭力

强化 必要性과 海外의 規制緩和 要求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自動車保險 産業도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94년부터

* 본 논문은 자동차보험본부 요율팀 서영길 팀장과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박중영 책임연
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용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
의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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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價格自由化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보험산업에 대해 요율산출기관이 영업보험료를 산출·제공하는 것은 담합

의 소지가 있으므로 순보험료만을 산출·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료만을 산출·제시하여야 하며, 부가보험료

에 대해서는 각사가 개별적으로 산출·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本考에서는 자동차보험 순율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Ⅱ장에서 자동차보험 가격체계 및 가격자유화의 현황에 대

하여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자동차보험의 순율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내용을 고찰

한 후 제Ⅳ장에서 결론짓고자 한다.

Ⅱ . 自動車保險 價格體系 및 價格自由化의 現況

1. 自動車保險의 價格體系 및 認可制度

가. 價格體系

우리 나라의 자동차보험 가격결정체계는 <표 1>과 같이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

는 對人賠償Ⅰ(과거의 責任保險 을 말함)과 그 초과손해를 담보하고 있는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를 담보하는 任意保險의 料

率體系로 二元化되어 있다. 최근 대인배상Ⅰ에도 가입자특성요율과 무사고할인·사

고할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험가입자의 危險差別化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特約料率에 있어서는 운영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은 보험사고시 면부책과 관련된 각종 특약요율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입자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강제보험은 선의의 피해자 보호란

근본 취지에 의해 특약요율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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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차보험의 가격체계1)

◇ 대인배상Ⅰ

적 용

보험료

기본보험

료×(1±
범위요율)

관용자동차

에 관한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보험
가입경력요율 교통

법규위반경력요율)

우량할인

·불량할

증요율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적 용

보험료

기본보험료

(또는 특약보험료)
(1 범위요율)

특 약

요 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
규위반경력요율)

특 별

요 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범위요율) 특별할증율

전담보

할 인

價格決定體系를 책임보험을 포괄하고 있는 임의보험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우선

基本保險料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의 제원이 되는 危險(純)保險料와 보

험회사의 사업제경비를 충당하는 附加保險料로 구성된다(<표 2> 참조).

<표 2> 보험료의 구성2)

예 측 사 후 확 정

영
업
보
험
료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손해율

(보험금/ 보험료)

부가보험료
(사업코스트
이익)

사
업
비

사 비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율
(사업비/ 보험료)

판매비
대리점수수료
집금비
모집비

이익(비상위험 포함)
이익률

(이익/ 보험료)

1) 보험개발원(1998.8), p . 13∼14 참조.
2) 上山道生(1995), p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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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보험료는 적격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피보험자가 운전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자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연령으로 한정하거나 가족(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한정)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할인이 주어진다. 이 보험료를 기초로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등 事前的으로 危險特性을 반영하는 가입자특성요율과 事後的 危險特性인

보험사고경력(사고의 크기 및 사고유무)을 반영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등의

위험차등율을 감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適用保險料가 산출

된다.

나. 認可制度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상품 및 요율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은 「損害保

險 商品管理規程」과 「損害保險 料率管理規程」에 규정되어 있다. 손해보험 상품

관리규정에 의하면 손해보험 상품은 크게 自由商品3) , 報告商品4) 및 申告商

品5) 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사회성·공공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

고상품으로 분류하여 손해보험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基礎書類의 變更內容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가 거

부되지 아니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된 것으로 보며, 신고 후

30일 이전이라도 수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수리를 한 날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6).

이와 같은 손해보험 상품관리규정의 신고상품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은

사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요율의 인가절차는 앞의

상품의 경우와 동일하다.

3) 자유상품이라 함은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4) 보고상품이라 함은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상품을 말한다.

5) 신고상품이라 함은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 후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을 말한다.

6)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신고수리기간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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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도 다른 일반 손해보험종목과 마찬가지로 일정 範圍料率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범위요율이 적용되는 보험종목의 경우 보험사업자는 標準料率7)

의 상하 일정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

는 표준요율 및 상하 일정범위는 보험개발원장이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現況

自動車保險의 價格自由化도 다른 보험종목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

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즉, 자동차보

험은 일반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결정이 당해 가입자

의 연령이나 운전경력, 보험사고기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

부는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優先順位를 선정함에 있어 자동차보험이 일반국민에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료 산출구성요소 중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분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94년 4월에 가격자유화 1단계

조치로서 사고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無事故割引·事故割增率」에 대한 範圍料率

과 特別割增制度를 도입하였다. 개별계약에 대한 범위요율은 ±10%(p), 단체계약에

대한 범위요율은 ±20%(p)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自動車保險 特別割增適用 對象基

準 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50% 범위내에서 특별할증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 참조).

2단계 가격자유화 조치로서 95년 8월에 個別適用率(보험가입경력요율 및 교통법

규위반경력요율)에 대한 範圍料率이 도입되어 標準加入者特性料率에 대하여 ±

10%(p)의 범위요율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단계 가격자유화는 96년 8월에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基本保險料에 대한 범위요율로서 보험종목별 특성을 고려

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은 ±3%, 업무용자동차보험은 ±5%, 영업용자동차보험은 ±

10%로 범위요율이 결정·시행되었다. 이후 98년 8월에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이 2

배로 확대되었으며, 범위요율의 결정요소도 다양화되었다.

7) 표준요율이라 함은 범위요율 및 자유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이 되는 영업보험요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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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현황

시행시기 시 행 내 용

1994년 4월

- 할인·할증율에 대한 범위요율 도입
o 개별계약 : ± 10%(p)
o 단체계약 : ± 20%(p)
o 특별할증율 : 50%(p)

1995년 8월 - 가입자특성요율에 대한 범위요율 도입 : ±10%(p)

1996년 8월

-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 도입
o 개인용자동차보험 : ±3%
o 업무용자동차보험 : ±5%
o 영업용자동차보험 : ±10%

- 개별할인·할증율에 대한 범위요율 폐지

1998년 8월

-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의 확대 시행
o 개인용자동차보험 : ±6%
o 업무용자동차보험 : ±10%
o 영업용자동차보험 : ±20%

- 가입자특성요율에 대한 범위요율 폐지
- 범위요율 결정요소의 다양화

2000년 이후 - 순율제도의 도입 시행 예정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98년 4월에 硬性카르텔(Hard Core Cartel) 금

지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獨占規制 및 公

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適用이 排除되는 不當한 共同行爲의 整備에 관한 法律」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 98.7.25)하였으며, 동 법안은 99년 1월에 국회에 통과되었다.

동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8)의 변경이 불가피하

게 되었다9). 이에 2000년 이후에는 요율산출기관은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

보험료만을 산정·제시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부가보험료는 각 보험사

8) 현재 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하여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는 물론, 회사의 사업비 및 이윤이 반영된 부가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

9)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가보험료를 업계가 공동 산출함으로써 회사별로 경영효율이 상이함
에도 그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해 왔다며, 이와 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년부터는 부가보험료를
자체 산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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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價格自由化 조치의 시행은 새로운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 보험회사의

영업형태와 시장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초기에는 과거의 높은 손해율에 기인한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範圍

料率의 적용이 할증에 치우쳐 가격자유화 조치가 소폭의 保險料 引上效果를 가져왔

다10). 그러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호전11)되고 가격자유화 조치가 확대 시행

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점차로 심화될 것이며, 이에 수반한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격경쟁의 기본 틀하에서도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이 어떠한 형태의

자유요율로 운영되더라도 많은 국가에서와 같이 자동차보험이 지니고 있는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서 保險利用可能性(availability)과 保險購入可能性(affordability)에 대

한 감독당국의 料率規制가 일정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外國의 事例

가. 美國

미국의 요율체계는 어느 주에 있어서나 미국 최대의 料率算出團體인 ISO가 勸告

料率(advisory rate)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각 보험회사는 자유재량으로 동 권고요율

의 사용여부 및 수정사용을 결정하여 보험당국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러나 오일쇼크 이후의 保險危機(in su rance crisis), 保險業의 獨禁法 배

제내용을 담고 있는 McCarran법에 대한 일련의 개정 움직임과 Prop osition 103과

같은 소비자 보호운동 등 보험업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변화가 근인이 되어 이에 대

응키 위해 보험업계는 자구노력을 하였다12).

10) 박중영(1999.3) p . 4 참조.
11)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3년도에 103.6%의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나, 최근에 큰 폭으로 개
선되어 97년도에는 예정손해율(73.1%)보다 9 %(p ) 낮은 64.1%를 시현하였다.

<손해율 추이>

연 도 FY 93 FY 94 FY 95 FY 96 FY 97 98.12
손해율 103.6% 90.4 % 78.5% 74.2 % 64.1%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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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ISO는 1989년 3월 30일 料率提示方法을 종전의 營業保險料率에서

범위를 축소한 純率形態로 전환하여 保險金 單價費用(Prosp ective Loss Cost)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순율방식은 영업보험요율 중 손해원가와 손해사정비용에

해당하는 순율만을 제공하므로서 사업경비, 이윤,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가율은 각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변경된 방식

은 종전의 ISO의 영업보험료 기준 권고요율과 마찬가지로 料率遵守義務가 없이 보

험회사가 자기회사의 보험료 결정시에 참고되는 요율로만 기능한다.

나. 유럽

유럽의 요율제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1994년 7월의 「第3次 損害保險指

針」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즉, EU 설립과 더불어 제3차 손해보험지침에 따라 EU의

모든 국가에서 자동차보험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변화

가 미미하였으나 독일의 경우는 아주 큰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영국의 경우는 각 보험회사가 자사의 실정에 따라 요율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

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 거의 完全競爭市場에 가까

워 지침에 의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이미 1986년부터 보험회사는

割引割增制度를 제외한 요율제도 전반에 관한 모든 규제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요율

수준이나 체계를 각사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마찬가

지로 지침에 따른 변화가 미미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지침에 따라 요율의 사

전규제제도가 폐지되는 등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94년 7월 28일 보험관련법을

개정하여 强制保險法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의 約款은 사전에 제출하는 것

을 유지하되 이에 따른 요율이나 다른 保險種目의 料率 및 約款의 인가제나 제출제

는 모두 폐지하였다. 아울러 요율산출기관인 HUK가 산출한 배상책임보험의 순보험

요율에 대한 준수의무가 없어지고 단지 勸告料率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EU의 지침에 따라 요율제도가 통일되어 자사의 실적

에 맞는 요율을 사용하는 자유요율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율산출기관에 의한 요

12) 보험개발원(1995.12), p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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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준수의무가 없는 순보험요율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이다.

다. 日本

일본의 자동차보험 요율은 엄격하게 규제를 받아왔으나, 최근 미국과의 보험협상

을 진행함에 따라 요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요율규제의 완화는 保

險業法 및 料率算出團體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98년 7월부터 <표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요율산정회가 산정한 요율의 사용의무가 폐지되었으며, 산정회

의 기능이 참고순율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13). 다만, 보험가입이 강제되

어 있는 자배책보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가 준수의무가

있는 영업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4> 요율산정회 기능의 변화 내용14)

구 분 내 용

요율

산출

- 임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산정회요율의 준수의무
를 폐지하고 산정회가 준수의무가 없는 표준약관 및 참고요율을 작성·산출

- 보험회사에 대한 참고요율의 산출·제공은 순율만 해당
- 위의 보험종목 이외의 보험에 대해서도 약관 및 참고순율을 작성·산출하고
회원회사에 의해 다양화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

Data
Ban k
기능

- 광범위한 보험통계를 수집·가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적정한 경쟁의 촉
진, 다양한 상품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 각종 약관, 참고순율, 기존회사의 사업비 실적치 등의 공동통계 등을 공개하
고 신규참여를 지원

- 현실적으로 어떤 최종요율로 보험이 판매되고 있는가에 관한 실적통계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가 자기책임하에 상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회원회사의 손해율이나 사업비의 실적치 등을 집계하여 행정당국에 제출하
고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행정에 협조

- 수리기술이나 산정회의 Kn ow -H ow의 축적에 의한 지원을 제공

13) 1998년 7월부터 순율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시행하였으나, 요율산출기관
이 새로운 요율을 산출, 제시하지 않는 한 현행 요율체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14) 森保(1998), 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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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自動車保險 純率制度의 導入 方向

1. 純率制度의 導入 方案

가. 槪要

우리 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保險事業者間의 共同行爲가 公正去來法의 적용에

서 배제되었으나, 料率算出機關에서 영업보험료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보험의 특성

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價格談合의 性格이 강하므로 순보험료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

치고 부가보험료는 각사의 실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견해15)가 제기되었다.

또한, OECD의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2000년 이후에는 요율산

출기관은 순보험료만을 제시하도록 되었다.

보험가격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純保險料의 경우

에는 그 성격상 豫測原價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統制不能的인 측면이 많은 반면

附加保險料는 순보험료에 비하여 가변성이 적어 費用의 事前把握이 可能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즉, 순보험료는 事故發生의 偶然性과 그로 인한 사고의 크기에 따라

매우 가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통제불능가격의 범주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순보험료의 산출은 대량의 통계집적에 의한 大數의 法則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개별보험회사의 통계에 의존하는 경우는 보험가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경비는 예측원가에 속하기는 하나 가변성

이 적어 비용의 사전파악이 가능하고, 회사의 經營戰略이나 經營效率에 대한 노력

의 정도에 따라 실제 사용경비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요율산출기관이

순보험료를 제시하고 보험회사는 부가보험료를 자사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

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순보험료만을 요율산출기관에서 제시하는 것은 미국의 ISO가 보험업의 독

15)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경쟁라운드 대비 국제 카르텔 협정
체결관련 국내 대응방안』에 의하면, 요율산출기관은 부당한 공동행위적 요소의 불식을
위해, 영업보험료 대신 순보험료에 대한 권고요율을 제시하고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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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금지법 배제에 반대하는 여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순율형태의 보험금 단가비용

만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요율산출기관이 순보험료만을 제시할 경우에도 순보험료를 遵守料率로 제

시할 것인지 또는 勸告料率로 제시할 것이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방안으

로 분류될 수 있겠다.

<표 5> 순보험료 제시 방안

구 분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Ⅰ 안 단일요율 : 준수요율 각사가 자율적으로 적용

Ⅱ 안 단일요율 : 권고요율 각사가 자율적으로 적용

註: 부가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사업비 배분 등에 대한 기준은 감독당국에서 사전에 정해
주어야 함.

부가보험료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위요율 형태로 결정한 순보험료의

일정 범위(예 : 30∼50%)를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부가보험료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販賣채널의 多樣化 및 새로운 販賣方式의 導

入 등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일정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다

른 회사보다 사업비를 매우 적게 사용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분만큼 보험료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保險會社의 競爭力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保險消費者의 效用도 증

가시키는 것이므로 부가보험료 설정에 대한 범위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이다. 다만, 부가보험료 설정이 아무런 기준없이 무원칙적으로 산정되는 것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감독당국은 부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事業費 配分

基準에 대한 原則을 마련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 기준에 의해 附加保險料를 合

理的으로 算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Ⅰ案(遵守料率)

이 안은 料率算出機關에서 순보험료를 單一料率의 형태로서 제시하고, 개별보험

- 36 -



포커스

회사는 제시된 單一料率을 遵守하여야만 하는 형태로 부가보험료의 경우에는 개별

보험회사의 실정에 맞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즉, 요율산출기관에서 제시된

순보험료에 개별보험회사에서 산정한 부가보험료를 합산하여 영업보험료를 산출하

는 것이다. 부가보험료는 각사별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타당하게 결정·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附加保險料 算定의 基礎가 되는 사업비 배분 등의 기준은 監督當

局에서 合理的인 基準을 마련하여 각 보험회사에 지침형태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

다. 이는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각사별로 사업비를 恣意的으로 配分할 수

있게 되어 적정한 부가보험료가 산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요율산출기관에서는 모든 보험회사의 통계를 기초로 적정한

순보험료를 산출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보험회사는 부가보험료를

자사의 실정에 맞게 산출하여 사용하되 감독당국에 使用後 報告(u se & file) 절차

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다만, 부가보험료 산정에 있어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에 감독당국은 사용하고 있는 부가

보험료에 대한 "使用禁止"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Ⅰ안의 인가절차

제 출

제 시

사 보

용

후 고

제 공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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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 2]의 事例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요율산출기관에서 특정

차종의 순보험료를 100원으로 제시하였다고 가정해보자16). 타사보다 경영실적이 좋

지 않은 A사는 이 차종의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료 100원에 부가보험료 40원을 더하

여 140원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타사보다 경영실적이 좋은 B사는 부가보험료를 20

원으로 책정, 동 차종의 영업보험료를 120원으로 보험가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보험료의 제시사례(Ⅰ)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100원
요율산출기관에서

준수요율로 100원
을 제시

40원(B사)

각사 경영의 효율성

에 기초하여 설정
20원(A사)

다. Ⅱ案(勸告料率)

이 안은 料率算出機關에서 純保險料를 單一料率의 형태로서 제시하되 제시된 순

보험료는 勸告料率로서 제시된 것이므로 개별보험회사는 제시된 단일요율을 준수할

필요는 없으며, 제시된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또는 제시된 料率을 參照로 각사

의 실정에 맞는 순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개별보험회사가 제시된

순보험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사의 統計實績에 기초하

여 적정한 순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순보험료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용되는 통계의 양은 大數의 法則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요율산출기관에서 제시한 순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가보험료의 경우에는 Ⅰ안과 마찬가지로 감

독당국에서 제시된 사업비 배분 기준에 따라 개별보험회사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Ⅰ안과는 달리 부가보험료뿐만 아니라 순보험료도 개별

16) 여기에서 이익은 부가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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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 보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料率算出機關에서는 Ⅰ안의 경우와 같이 모든 보험회사의 통

계를 기초로 적정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관련 통계 등을 분석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요율산출기관에서 제시한 勸告料率(순보

험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使用後 報告(u se & file) 절차를 거

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보험회사가 순보험료를 제시된 것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申告後 使用(file & use)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림 3] Ⅱ안의 인가절차

제 출

제 시

제 시 사 보 신 사

용 고

제 공 후 고 후 용

이를 [그림 4]의 事例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요율산출기관에서 특정

차종의 순보험료를 권고요율로서 100원으로 제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개별 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금 지급실적 및 사업비 사용현황에 기초하여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설정할 것이다. 손해실적이 좋고 경영개선에 의해 사업비도 적게

쓰는 A사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를 제시된 100원보다 낮은 90원으로 설정하고 사업

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20원으로 설정하여 영업보험료를 110원으로 책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B사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를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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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보다 높은 110원으로, 사업비도 타사보다 높은 50원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영

업보험료가 160원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양사 모두 감독당국에 申

告後 使用(file & u se)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왜냐하면, 요율산출기관에서 제시한 순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회사의 손해실적에 기초하여 이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 보험료의 제시사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110원(B사)

요율산출기관에서

권고요율로 100원
을 제시

50원(B사)
90원(A사)

각사 경영의 효율성

에 기초하여 설정
20원(A사)

라. 提示案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순보험료 제시방안 중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純

保險料는 單一料率의 형태로 勸告料率로 제시하고 附加保險料는 개별 보험회사가

각사의 실적에 맞게 산정하여 운영하는 Ⅱ안으로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순보험

료 제시방안은 현재의 範圍料率 運營體系와 비교하여 볼 때 급진적인 변화라 볼 수

있으나, 현재의 보험환경 변화 속도와 추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자유화 조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조치인 것이다. 또한, 外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保險産業의 獨禁法 適

用 排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순보험료를 권고요율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純保險料를 勸告料率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여건상 이러한 價格自由化 措置의 遂行에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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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料率算定에 대한 準備不足, 統計量 集積 未洽,

事業費 集計 및 分析能力 不足 등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따

라서, 각 보험회사는 가격자유화에 대비한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對人賠償Ⅰ(責任保險)의 純率制度 導入 方案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해 義務的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强制保險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17).

첫번째로, 强制保險性과 契約解止의 制限을 들 수 있다. 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보험자에게도 일정한 사유

가 없는 한 계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두번째 특징은 條件附無過失責任主義를

들 수 있다.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면책요건의 입증책임이 보유자에게 부과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자동차의 운

행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사상한 경우에 자배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를 첫째

목적으로 被害者에게 直接請求權을 부여한 점과 피해자에 대한 假支給制度를 채택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대인배상Ⅰ이 社會性·公共性을 갖고 있는 보험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인배상Ⅰ의 특성 때문에 임의보험에 활성화되어 있는 價格差別化

要素가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94년 4월부터 시행된 價格自由化 조치에서

대인배상Ⅰ은 제외되었다. 즉, 대인배상Ⅰ의 경우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

료가 적용됨에 따라 優良契約者와 不良契約者間의 보험료 차이가 없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계약자 집단이 위험이 높은 계약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보조하여 주는

危險의 轉嫁 現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의 가입체계를 통일시키는 일련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96년 8월부터는

17) 서영길·박중영(1997), p 27∼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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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간 保險料 負擔의 衡平性을 도모하고자 割引割增制度 및 保險加入經歷料

率이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보험정책의 흐름과 더불어 대인배상Ⅰ의 補償限度가 계속하여 확대될 것

이고 그로 인해 대인배상Ⅰ의 중요도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에도 보

험료 차등화를 위한 다양한 料率區分要素를 導入할 必要性이 있으며, 대인배상Ⅰ

및 임의보험의 운영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미 대인배상Ⅰ의 요율체계를 임의보험

요율체계로 전환하고 있고 基本保險料에 대한 價格自由化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대인배상Ⅰ도 任意保險과 같은 맥락에서 순보험료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된다. 즉, 대인배상Ⅰ도 料率算出機關이 純保險料를 산출하여 勸告料率

로서 개별보험회사에 제시하면 개별보험회사는 이를 참조하여 수정·사용하며, 事

業費 部門의 경우에는 保險監督當局에서 정한 사업비 배분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율

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3. 料率算出機關에서의 純保險料 提示 必要性

保險商品은 일반상품과는 다른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상품 가격의 결

정은 일반 製造商品 및 金融商品의 가격 결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제조상품의 원

가는 판매전에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그 상품가격이 결정되며, 금융상품의 경우에

도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 일정 이자율만 가산하면 향후 지급받을 금액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保險商品의 原價인 보험요율은 事後的으로 決定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보험원가는 향후 발생될 손해에 대하여 지급될 保險金에 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지급될 보험금은 數理的 技法에 의하여 確率的으로 예측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하여 公共的·社會的 性格이 강하며, 情報接近이 어

려운 상품이다. 일반 보험소비자, 특히 가계성 보험소비자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保險價格의 適正性 與否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고, 개별 보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保險料率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통계자료를 갖추어야 하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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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사의 통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保險商品의 價格自由化는 보험소비자의 후생증대

라는 목적이외에 보험회사의 競爭力 向上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가격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은 개별 보험회사가 자사 나름의 保險料率을 算出할 수 있다는 전

제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개별 보험사업자의 통계정보 접근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간 정보수집을 위한 過熱競爭을 초래할 수

있고, 경쟁 초기부터 자사통계를 근거로 요율산출이 가능한 대형사와 그렇지 못한

소형사간 격차 심화로 價格自由化가 의도한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보험시장의 발전

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보험회사가 자사 통계와 경험만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경우 信賴度가 不充

分한 保險料率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過小評價된 保險料率로 보험회사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경우 支給不能事態 등으로 인한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料率算出能力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회사는 대형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

용할 소지가 있어 보험회사간 談合의 問題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한편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되는 保險料率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전

문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保險料率이 과대평가된 것일지라도 保險需要의

價格非彈力性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監督當局으로서

도 개별 보험회사의 요율산정에 대한 適正性 判定의 公正한 基準이 필요한 것이며,

監督行政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서도 지표가 되는 보험요율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는 純保險料 部分에 대하여는 中立的이

고 公信力 있는 料率算出機關에서 전체 보험회사의 통계를 이용하여 순보험료를 산

정하여 각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Ⅳ . 結論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는 현재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 및 위험구분요소

에 의한 가격차등화가 가능한 단계에 들어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獨占

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適用이 排除되는 不當한 共同行爲의 整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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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순보험요율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本考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순보험요율제가 나아가야 할 방

향으로 준수요율제와 권고요율제를 비교·검토한 후, 시장에 요율결정기능을 맡김

으로서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에서 권고요율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인

배상Ⅰ의 경우도 요율적용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임의보험과

같이 권고요율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保險原價의 사후적 결정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험요율은 大數

의 法則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방대한 통계를 집적하고 있는 요율산출기관에서 순보

험료를 산출·제시할 필요가 있다. 순보험요율제는 시장기능에 가격결정기능을 맡

김으로서 시장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나, 지나친 가격경쟁이 유

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험가입자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험회

사의 財務健全性이 약화되어 결국 보험소비자의 손해로 귀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순보험요율제의 도입 및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최소화되면서 市場의 效

率性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

서는 순율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만 논했으나, 이와 더불어 料率區分要素의 자유화

방안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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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經濟成長

1998년 4/ 4분기 經濟成長率(實質GDP 기준)은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나 4/ 4분기 중에는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

세도 다소 회복된 데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5.3%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음.

- 이는 2/ 4∼3/ 4분기의 경제성장률에 비교해 볼 때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추세

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냄.

生産面에서는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의 생산이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표 1> 生産活動 및 支出項目別 增減率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5 기준년가격 기준)

資料: 韓國銀行, 조사제2부 국민소득과.

1995 1996 1997
1998p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GDP)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화와용역의수출

(상 품)

재화와용역의수입

(상 품)

8.9

11.3

9.6

8.2

11.9

24.6

25.2

22.4

21.0

6.8

6.8

7.8

7.2

7.3

11.2

10.6

14.2

13.8

5.0

6.6

5.4

3.2

-2.2

21.4

21.5

3.2

3.1

-3.6

-4.6

-4.5

-8.4

-20.6

25.7

27.1

-27.2

-27.7

-7.2

-10.4

-7.4

-9.7

-23.7

13.2

16.5

-25.5

-27.3

-7.1

-9.1

-6.2

-8.9

-22.2

8.0

9.5

-25.9

-28.7

-5.3

-4.7

-3.4

-5.8

-17.9

8.8

11.5

-9.0

-14.8

-5.8

-7.2

-5.4

-8.2

-21.1

13.3

15.6

-22.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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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製造業은 경공업이 크게 감소하고 중화학공업도 반도체,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의 업종에서 부진하여 4.7% 감소하였음.

- 建設業은 건물건설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토목건설도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13.3% 감소하였음.

- 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도소매업, 운수업, 사업

서비스업 등이 위축되어 전체적으로 3.4% 감소하였음.

需要面에서는 民間消費와 固定投資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수출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음.

- 最終消費支出은 5.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지출은 0.4% 감소한 데 그쳤으나

승용차, 가전제품,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한 가계지출이 크게(6.9%) 줄어든 데

기인한 것임.

- 固定投資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하여 각각 27.4%, 13.7% 감소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17.9% 감소하였음.

財貨와 用役의 수출은 반도체, 철강, 정밀기기, 의복 등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

어 8.8% 증가하였음.

재화와 용역의 수입은 1/ 4∼3/ 4분기의 20% 이상 감소세에서 -9.0% 수준으로 낮아

졌는데 이는 경기가 저점을 지나면서 소비재 수입과 자본재 수입 등 상품수입의 감

소세가 둔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1998년 4/ 4분기 經常收支는 86억 9천만 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여 1997년 12월 이

후의 흑자추세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1998년 중 경상수지도 40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199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시현하였음.

- 경상수지의 흑자는 상품수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輸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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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임.

1998년 중 국내총생산은 外換危機의 영향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급속히 위

축되고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되어 5.8% 감소하였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7.2%, 건설업 -9.0%, 서비스업 -5.4% 성장하였음.

나. 金利

1998년 4/ 4분기에도 단기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및 외환시장의 안정 등에 따

라 長短期 市場金利가 하향안정화되는 추세를 지속하였음.

- 콜금리는 금융권의 자금사정 호조, 외환시장의 안정화 및 韓國銀行의 지속적인

공개시장 조작금리 인하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였는데 1998년 12월의 6.7%

에서 1999년 1월에는 6.2%로 낮아졌으며 2월 들어서는 다시 5.6% 수준으로 하

락하였음.

- CP유통수익률도 1998년 12월 말 8.06%에서 금년 1월 말에는 7.25%로 큰 폭으

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投信社의 단기수신이 급증하고 장기시장금리의 상승전

망으로 단기금융상품인 CP매입을 크게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함.

- CD유통수익율(91일물 기준)도 1998년 12월의 7.7%에서 1999년 1월에는 7.0%로

낮아졌고, 2월에는 6.7%로 하락하였음.

長期市場金利인 회사채유통수익율 역시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과 같은 요인으로 1998년 12월에는 8.3% 수준으로 하락

하였음.

- 1999년 들어서도 1월에는 7.9%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월 들어서는 다시 8.6%

로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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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庫債1)流通收益率(3년)은 1998년 12월에는 6%대를 기록하였으며 금리하락에 대

한 기대로 1999년 1월 초순 경에는 5%대까지 하락하였음.

- 1999년 1월 중순 이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景氣回復 가능성, 브라질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7%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표 2> 주요 시장금리 추이

(기간평균, 연 %)

註: 콜금리는 1일물, CD유통수익율은 91일물, 회사채유통수익율은 3년 만기.
資料: 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현재의 시장실세금리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1999년 1월 이후에는 국고채금리보다 콜금리가 높아 長短期金利 역전현상이 발

생하였음.

- 이는 금리의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호전되어 집중적으로 國庫債를 買受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다. 換率

1998년 4/ 4분기 중 對美달러 換率은 비교적 빠른 하락세를 시현하였음.

- 이는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본 엔화가 큰 폭의 강세로

1) 국채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국채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의 국채관리기금채권을 국고채권으로 변경(1997년 11월 13일)

1998 1999
4 5 6 7 8 9 10 11 12 1 2

콜 금 리

CD유통수익율

회사채유통수익율

21.3

20.3

18.1

18.6

18.3

17.9

16.3

16.9

16.6

12.7

14.0

13.7

9.5

11.2

12.4

8.4

10.4

12.5

7.3

8.1

10.0

7.0

7.7

9.6

6.7
7.7
8.3

6.2
7.0
7.9

5.6
6.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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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된 가운데, 대규모 貿易收支黑字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금융기관의 외

화자금사정 호전 등으로 시장참가자들의 환율심리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한 데

기인함.

- 월평균 환율은 11월 및 12월에 각각 1,294.13원 및 1,213.65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14.7% 및 22.3% 절상되었음.

- 1998년 말 원/달러 환율(종가기준)은 1,204.00원으로 전년 말(1,695.00원)에 비해

40.8% 절상되었음.

1999년 들어서도 經常收支의 흑자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및 기업

매각대금의 유입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신용평가기관이

우리 나라의 信用等級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외환시장에서 공급우위의 需給構造가 지속됨에 따라 1999년 1월에는 원/ 달러

평균환율이 1,176.9원으로 하락하였으며 2월에는 이보다 소폭 인상된 1,186.8원

을 기록하였으나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997년 12월 16일 自由變動換率制度로의 이행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變動性은

예년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외환시장의 수급안정과 환율불안심리의 진정으로 변동성

이 크게 축소되었음.

- 1998년 4/ 4분기 중 전일대비변동률2)이 0.50%로 크게 하락하였음.

- 원화환율의 日中變動率3)도 1/ 4분기 중 2.99%에서 4/ 4분기 중에는 0.79%로 대

폭 하락하였음.

- 전일대비변동폭 및 일중변동폭도 1/4분기 중 31.2원 및 48.3원에서 4/4분기 중

에는 6.4원 및 10.1원으로 각각 축소되었음.

2) (금일종가 - 전일종가) / 전일종가의 절대값 × 100(%)
3) (일중최고가 - 일중최저가) / 당일평균환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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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

註: 괄호안은 전년말대비 절상율(+), 절하율(-).
資料: 한국은행, 국제부 외환시장과.

라. 株式市場

1998년 4/ 4분기 중 주식시장은 9월 말 이후 금리의 하향안정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내ㆍ외국인의 株式買入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름세로 반전되었음.

- 종합주가지수는 1998년 11월의 429.2에서 12월에는 524.7을 기록하여 22.3% 상

승하였음.

- 12월 15일에는 綜合株價指數가 연중 최고치(579.9)를 갱신하였으며 연말주가도

전년말(376.3)보다 크게 상승한 562.5를 나타내었음.

1999년 들어서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시장금리의 하락,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의 買入勢가 이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져 1월 초순의 종합주가지수는 600선을 상회하였음.

- 그러나 그 후 브라질 금융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금리의 상승세로의 반

전, 그 동안의 短期急騰에 따른 차익 및 경계매물 출회 등으로 2월 들어 종합

주가지수는 조정을 받은 후 533.0으로 하락하였음.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1日 平均去來代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1998

1998 1999
6 7 8 9 10 11 12 1 2

종 가
1,373.00

(23.5)
1,230.00

(37.8)
1,350.00

(25.6)
1,391.00

(21.9)
1,319.00

(28.5)
1,246.00

(36.0)
1,204.00

(40.8)
1,175.30

(2.5)
1,222.4
(-1.5)

평균환율
1,397.18

(6.2)
1,300.77

(14.1)
1,303.22

(13.9)
1,370.80

(8.3)
1,336.72

(11.0)
1,294.13

(14.7)
1,213.65

(22.3)
1,176.90

(3.1)
1,186.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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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에는 6,07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11월에는 9,219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주식시장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12월 들어서는 1일 평균거래대

금이 2조 1,848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9년 1월에도 2조

2,636억원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월 들어서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1일 평균거래대금도 1조

1,487억원으로 낮아졌음.

外國人 證券投資資金은 1998년 9월 이후 純流入으로 반전된 이후 꾸준히 늘어나

고 있으며 1999년 들어서도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과 함께 그 규모가 크게 늘

어나 1월 중 13억 5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그림 2] 월별 주가지수 및 1일평균거래대금 추이

(이경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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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主要指標 動向

가. 生命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98 3/ 4분기의 생명보험산업은 IMF 체제 이후 지속된 景氣沈滯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1/ 4∼2/ 4분기)와 달

리 보험수지도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

- FY' 98 3/ 4분기 保險收支差(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사업비)는 수입보험료가 지급

보험금과 사업비를 초과하여 IMF 체제 이후 처음으로 1조 944억원의 흑자를

시현하였음.

<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 3/ 4

총 자 산
900,030 923,870 909,2107 893,400 891,042 922,982

3.4 2.6 -1.6 -1.7 -0.3 3.6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91,493 133,712 163,547 110,021 101,733 142,525

-9.2 46.1 22.3 -32.7 -7.5 40.1

투자수입
20,876 21,369 28,495 24,976 22,847 28,718

3.3 2.4 33.3 -12.4 -8.5 25.7

지급보험금
67,737 105,434 172,674 127,343 111,245 116,662

2.8 55.7 63.8 -26.3 -12.6 4.9

사 업 비
17,344 17,473 20,097 17,333 16,355 14,919

3.0 0.7 15.0 -13.8 -5.6 -8.8

보험수지차
6,411 10,805 -29,224 -34,655 -25,867 10,944

32.2 68.5 -370.5 -18.6 25.4 142.3

註: 각 항목의 하단 수치는 전기 대비 증감율임.
資料: 보험감독원,『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월간 생협』,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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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資産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 대비 3.6% 증가한 92조 2,982억원을 기록하였으

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1% 감소하는 데 그쳤음.

- FY' 97 4/ 4분기 이후 지속되던 총자산의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것

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해약환급금의 감소추세 등 IMF 사태의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고, IMF 사태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행된 자산매각도 어느

정도 진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投資收入 역시 전분기 대비 25.7% 증가한 2조 8,718억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전반적으

로 金融市場이 안정화되었으며 주식시장과 가계대출 부문에서의 투자환경도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1]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율, 총자산수익률의 분기별 추이

註: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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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 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1) 種目全體

FY'98 3/ 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이 전기

대비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대비 40.1% 증가한 14조 2,525억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전년동기 대비 8,813억원 증가한 것으로 特定危險 또는 特定疾病에 대해 低

保險料로 고액보장을 해주는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였고, 연말에 집

중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支給保險金(보험금+환급금+배당금)은 해약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기 대비

4.9% 증가한 11조 6,662억원을 나타내고 있고, FY' 97 3/ 4분기 대비 10.6% 증가

에 머물렀음.

- 보험금지급율 역시 전분기 대비 27.4%p 감소한 81.9%를 보이고 있어 FY' 97

4/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 미만으로 낮아졌음.

事業費率은 전기 대비 5.6%p 감소한 10.5%를 기록하였으며 사업비 성장율 역시

전분기에 비해 8.8%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사업비율과 사업비 지출액이 전기 대비 및 전년동기 대비 모두 감

소한 것은 사업비율이 낮은 단체보험(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증가와 생명보험

회사의 인력감축, 店鋪統廢合, 비가동 설계사의 해촉 등과 같은 비용삭감 노력

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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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 3/ 4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비중 성장률

생존 보험 42.8 -4.3 27.3 -6.8 17.5 -21.5 21.6 -17.1 21.3 -8.8 16.9 11.5

사망 보험 17.7 11.2 13.4 11.0 11.1 0.8 16.7 1.8 18.8 3.9 14.3 6.8

생사혼합보험 20.0 20.9 14.6 6.9 41.3 245.2 41.1 -33.1 41.4 -7.0 22.1 -25.0

개 인보 험 80.5 4.3 55.4 0.5 69.9 54.5 79.5 -23.6 81.4 -5.2 53.4 -8.1

단체 보험 19.5 -40.9 44.6 234.5 30.1 -17.6 20.5 -54.0 18.6 -16.5 46.6 251.8

전 체
100.0 -9.2 100.0 46.1 100.0 22.3 100.0 -32.7 100.0 -7.5 100.0 40.1

91,493 133,712 163,547 110,021 101,733 142,525

註: 1) 비중은 전체수입보험료 중 각 보험종목의 비중이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증감율임.
2) 전체 란의 하단 수치는 당분기 전체 수입보험료 합계임.

資料: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3> 생명보험 보험종목별 보험금지급율 및 지급보험금 성장률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 3/ 4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율 성장률

생 존 보 험 90.5 0.4 123.4 27.1 282.9 80.1 212.4 -37.8 181.4 -22.2 126.2 -22.5

사 망 보 험 22.0 13.7 25.6 29.2 34.4 35.7 39.2 15.8 41.3 9.4 36.9 -4.6

생사혼합보험 53.5 14.3 67.2 34.4 39.0 100.6 47.8 -18.0 44.6 -13.2 57.9 -2.7

개 인 보험 66.0 3.8 84.8 28.7 99.5 81.1 90.8 -30.2 79.6 -16.9 73.9 -14.7

단 체 보험 106.3 0.2 71.4 124.9 119.8 38.2 212.4 -18.6 239.9 -5.7 90.9 33.4

전 체
74.0 2.8 78.5 55.7 105.6 63.8 115.7 -26.3 109.3 -12.6 81.9 4.9

67,737 105,434 172,674 127,343 111,245 116,662

註: 1) 비율은 보험금지급율로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의 비율임.
2) 성장률은 전기 대비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임.

資料: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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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사업비율 및 사업비 성장률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 3/ 4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 비 율 성장률비율 성장률

생 존 보 험 16.5 -8.4 15.8 -10.8 16.2 -19.4 15.8 -19.3 15.0 -13.2 13.6 0.7

사 망 보 험 43.8 10.5 42.9 8.6 43.2 1.6 39.5 -6.9 40.8 7.3 35.2 -7.9

생사혼합보험 15.6 13.9 16.0 9.3 9.6 108.3 12.3 -14.8 10.7 -18.7 11.2 -21.3

개 인 보 험 22.3 2.7 22.4 1.1 16.6 14.4 19.0 -12.6 18.8 -6.0 18.4 -10.0

단 체보 험 5.2 9.3 1.5 -4.8 2.3 27.1 3.3 -32.8 4.1 3.2 1.4 15.3

전 체
19.0 3.0 13.1 0.7 12.3 15.0 15.8 -13.8 16.1 -5.6 10.5 -8.8

17,344 17,473 20,097 17,333 16,355 14,919

註: 1) 비율은 사업비율로 사업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임.
2)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사업비의 증감율임.

資料: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個人保險

FY' 98 3/ 4분기 個人保險 收入保險料는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각각 11.5%, 6.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이 25.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기 대

비 8.1% 감소한 7조 6,105억원을 기록하였음.

- 생보사들은 IMF 이후 슈퍼재테크보험 판매로 유동성 위기는 극복하였으나, 높은

조달금리로 인하여 각사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FY'98 3/ 4분기 개인보험 保險金支給率은 전분기 대비 5.7%p 감소한 73.9%로 나

타났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10.9%p 낮아졌음.

- 이는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치보다 지급보험금 감소치가 더 컸기 때문인데

특히 해약환급금이 전기 대비 9,919억원 감소하였음.

- 해약의 둔화는 IMF 이후 실업 및 소득감소로 인해 生計性 資金을 확보하기 위한

해약이 어느 정도 진정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타 금융권으로의 자금이탈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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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개인보험의 事業費率은 전분기에 이어 회사직급에 의한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모집

인 판매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 대비 0.4%p 감소한 18.4%를 기록하였음.

-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분기 대비 각각 1.4%p , 5.6%p 감소하였

으나 생사혼합보험은 수입보험료의 대폭 감소로 인해 0.5%p 증가하였음.

(3) 團體保險

FY'98 3/ 4분기 단체보험 收入保險料는 전기 대비 251.8% 증가한 6조 6,420억원이며,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28.0%p 증가한 46.6%를 기록하였음.

- 이는 연말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 집중되는 단체보험의 계절성에 기인한 것

으로 전년동기 대비 실적은 11.3% 증가하였음.

FY' 98 3/ 4분기 단체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보험금(31.8%)과 환급금(29.9%)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251.8%나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149.0%p 감소한 90.9%

를 기록하였음.

-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企業構造調

整 과정에서의 인력감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고 있으며 기업체의 자금

사정도 어느 정도 호전되는 추세를 반영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FY'98 3/ 4분기 단체보험의 事業費率은 전기 대비 2.7%p 낮아진 1.4%를 기록하였으

나, 사업비는 단체보험 판매의 모집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15.3%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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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募集型態別 現況

FY' 98 3/ 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募集人에 의한 판매형

태는 전기에 비해 11.4%p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 4.9%p 증가한 65.1%를 보

이고 있으며, 會社直扱은 32.3%로 전분기 대비 12.3%p 증가하였음. 代理店에 의한

판매비중은 전기 대비 0.8%p 낮아진 2.6%를 보이고 있음(<표 5> 참조).

- 이와 같이 모집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생명보험회사가 구조조정 과정

에서 비가동 설계사의 해촉 등 외야조직 정비를 통한 저비용 전략을 추구하여

판매채널을 재구축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됨.

- 個人保險의 경우 모집인에 의한 판매비중은 전분기 대비 3.1%p 감소한 89.4%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직급은 1.1%p 증가한 5.2%, 대리점은 2.0%p 증가한 5.4%를

나타냈음.

- 團體保險의 경우 회사직급이 43.7%, 모집인의 비중이 54.8%를 차지하였으며 대

리점의 비중은 전기 대비 1.9%p 낮아진 1.5%를 보이고 있음.

FY'98 3/ 4분기 보험사 그룹별 모집형태의 비중을 초회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살펴

보면 내국사와 지방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모집인의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회사직급, 대리점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표 6> 참조).

- 旣存社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83.6%를 차지하며, 회사직급과 대리점은 각각

14.8%, 1.6%를 보이고 있음.

- 新設社 중 內國社의 경우는 회사직급의 비중이 88.0%, 모집인과 대리점은 각각

11.5%, 0.5%로 회사직급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신설사들의 다수가 기존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보험보다 단체

보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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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 3/ 4

개인
보험

회사직급 0.4 0.4 7.0 1.1 4.1 5.2

모 집 인 92.8 95.3 90.5 95.4 92.5 89.4

대 리 점 6.7 4.1 2.2 3.3 3.4 5.4

기 타 0.1 0.2 0.2 0.2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668 8,151 53,967 28,587 26,053 16,241

단체
보험

회사직급 64.1 46.9 59.7 57.9 59.4 43.7

모 집 인 35.6 52.9 40.2 42.0 37.2 54.8

대 리 점 0.3 0.2 0.0 0.1 3.4 1.5

기 타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205 39,076 36,718 15,019 10,541 38,368

전체

회사직급 38.9 38.8 28.4 20.7 20.0 32.3

모 집 인 58.3 60.2 70.2 77.0 76.5 65.1

대 리 점 2.8 0.9 1.3 2.2 3.4 2.6

기 타 0.0 0.0 0.1 0.1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873 47,227 90,686 43,606 36,594 54,609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월말보고서』, 각 월호.

<표 6>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98 2/ 4 FY'98 3/ 4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 체

회사직급 15.8 57.0 5.6 24.7 7.9 14.8 88.0 43.6 62.8 10.7

모 집 인 81.4 41.3 91.7 66.0 84.5 83.6 11.5 47.0 23.1 83.2

대 리 점 2.8 1.7 2.6 9.4 6.6 1.6 0.5 9.4 14.1 4.9

기 타 0.0 0.0 0.0 0.0 1.0 0.0 0.0 0.0 0.0 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059 3,126 1,087 4,197 124 38,705 9,522 2,304 3,949 127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월말보고서』,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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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市場占有率 現況

FY' 98 3/ 4분기 收入保險料 基準 기존 6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79.1%로 전분

기에 비해 2.3%p가 낮아졌으며, 내국사와 합작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였음.

- 내국사의 시장점유율은 11.1%로 전기 대비 2.6%p 높아졌으며 합작사 역시

4.6%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0.7%p 높아졌음.

- 1998년 8월에 단행된 생보사 1차구조조정 과정에서 3개 지방사와 1개 합작사

가 퇴출됨으로써 지방사의 시장점유율은 4.8%로 낮아졌음.

- FY 98 2/ 4분기까지 지속된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보험계약자의 대형사

선호추세와 4개 不實生命保險會社의 退出로 인한 건실한 보험사 선택에 기인

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FY 98 3/ 4분기에 들어서는 단체보험 중심의 후발사의

약진으로 상위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임.

<표 7>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 3/ 4

상위 3개사 65.7 68.2 66.5 70.1 72.2 69.6

기존 6개사 75.8 76.9 74.0 80.8 81.4 79.1

내 국 사 11.7 10.7 15.9 9.0 8.5 11.1

합 작 사 5.0 5.1 3.5 4.1 3.9 4.6

지 방 사 7.1 6.9 6.4 5.6 5.6 4.8

외 국 사 0.4 0.3 0.3 0.4 0.5 0.4

허핀달지수 0.1645 0.1693 0.1809 0.1845 0.1984 0.1787

註: 1) 영업정지 4개사(고려, 국제, BYC, 태양)의 실적은 1998년 12월에 인수사(제일, 삼성,
교보, 흥국) 실적에 반영되었음.

2) 허핀달지수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資料: 보험감독원,『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협 ,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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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전기에 비해서는 0.0197p 낮아져 생명보

험시장의 집중도가 낮아졌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0.0094p 높아졌음.

3) 資産運用 現況

FY'98 3/ 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總資産收益率은 전반적인 시장금리의 하락추세에

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환경의 안정화, 주식시장의 호전 등과 같은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2.4%p 증가한 12.8%를 기록하였음.

- 전년동기 대비 총자산수익율 역시 3.3%p 높아졌으나, 향후 金利의 하향안정세

가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은 회복되겠지만 전체적인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資産運用率은 95.2%로 전기 대비 소폭(0.6%p) 증가하였으며, 자산투자대상별 비

중을 보면 유가증권과 부동산은 증가한 반면, 현예금 및 금전신탁, 대출금은 감

소하였음.

- 現預金 및 金錢信託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해약에 대비하여 높은 비중을 유지

하고 있었으나 해약율이 둔화됨에 따라 전분기 대비 0.5%p 감소한 10.5%를 기록

하였음.

- 有價證券의 비중은 37.6%로 전기 대비 5.1%p 증가하였음. 유가증권 중 주식은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회복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분기 대

비 2.0%p 증가한 8.8%를 기록하였음.

-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의 비중도 7.6%p나 높아진 21.8%를 기록하였음.

- 반면에 회사채 시장은 회사채유통수익률의 하락과 투자위험의 증대 등으로 극

도로 침체됨에 따라 회사채 비중이 전기 대비 5.0%p 낮아진 5.1%에 머물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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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FY '97 FY '98

2/ 4 3/ 4 4/ 4 1/ 4 2/ 4 3/ 4

투
자
대
상
별
비
중

현예금및금전신탁 16.4 15.2 15.0 14.0 11.0 10.5

유 가 증 권 26.5 24.9 25.8 28.6 32.5 37.6

국 공 채 7.5 6.8 7.6 10.3 14.2 21.8

회 사 채 6.8 6.6 7.5 7.2 10.1 5.1

주 식 11.3 10.9 10.1 10.3 6.8 8.8

대 출 금 44.4 47.1 45.9 43.6 42.5 38.0

부 동 산 7.4 7.6 8.1 8.4 8.6 9.1

기 타 5.3 5.2 5.2 5.4 5.4 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 산 운 용 율 94.7 94.8 94.8 94.6 94.6 95.2

수익
률

총 자 산 9.5 9.5 12.6
(11.0) 11.2 10.4 12.8

운 용 자 산 10.1 10.0
13.3

(11.7)
11.9 11.0 13.5

註: 수익률은 분기평균수익률이며 괄호안은 연간수익률임.
資料: 보험감독원,『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협 , 각 월호.

4) 收入保險料 展望

FY' 99 1/ 4분기 수입보험료는 대외적으로 金融圈 및 企業體 構造調整의 정착,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퇴직보험의 판매 등 제반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일시납보험의 급속한 판매위축과 함께 1999년 4월로

예정된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需要萎縮과 같은 요인으로 전분기 대비 15.6% 감

소한 9조 5,739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FY' 98 4/ 4분기의 수입보험료는 IMF 이후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대량판

매한 市場實勢金利連動型 상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

험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정이율 인하 전의 공격적인 판매전

략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기 대비 20.4% 감소한 11조 3,466억원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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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전망됨.

FY'99 1/ 4분기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된 가계소득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

되고 이에 더하여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전기 대비 3.7% 증가에 그친 6조 9,412

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FY'99 1/ 4분기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판매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자금경색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어서 높은 성장세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전기 대비 성장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절성으로 인해 43.4% 감소한 2조

6,326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표 9> 생명보험회사 분기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98 FY'99

1/ 4 2/ 4 3/ 4 4/ 4(P) 연도계(P) 1/ 4(E)

생 존 보 험
23,766 21,665 24,147 24,666 94,244 26,037

-17.1 -8.8 11.5 2.2 -35.1 5.6

사 망 보 험
18,405 19,118 20,413 20,871 78,807 20,969

1.8 3.9 6.8 2.2 18.1 0.5

생사혼합보험
45,245 42,072 31,546 21,389 140,252 22,407

-33.1 -7.0 -25.0 -32.2 16.2 4.8

개 인 보 험
87,416 82,855 76,105 66,926 313,302 69,412

-23.6 -5.2 -8.1 -12.1 -5.8 3.7

단 체 보 험
22,605 18,878 66,420 46,540 154,443 26,326

-54.0 -16.5 251.8 -29.9 -1.6 -43.4

합 계
110,021 101,733 142,525 113,466 467,745 95,739

-32.7 -7.5 40.1 -20.4 -4.5 -15.6

註: 하단 수치는 전기 대비 증감율이며 연도계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資料: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이경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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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 98 3/ 4분기의 손해보험산업 總營業成果(총영업이익)는 보험영업이익이 다시

적자로 반전되고 자산운용이익도 크게 감소하여 1,92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

였음(<표 10> 참조).

- 이는 전분기의 영업이익 5,066억원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주요 원인은 보증

보험과 특종보험의 실적 악화에 기인한 것임.

<표 10> 손해보험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3/ 4 4/ 4 1/ 4 2/ 4 3/ 4

총 자 산
194,588 199,440 200,924 211,021 222,149

5.7 2.4 0.7 5.0 5.3

원수보험료
42,388 43,422 39,478 37,575 34,955

6.0 2.4 -9.1 -4.8 -7.0

순 보 험 금
15,494 16,769 16,214 4,201 13,816

17.7 8.2 -3.3 -74.1 228.9

순 사 업 비
9,407 10,241 8,242 9,365 8,138

-6.5 8.9 -19.5 13.6 -13.1

장기환급금
10,091 18,121 13,829 13,382 10,513

50.0 79.6 -23.7 -3.2 -21.4

보험영업이익
-7,418 -6,814 -18,827 1,212 -2,728
105.0 -8.1 167.5 -106.6 -325.1

자산운용이익
3,182 2,566 3,362 3,854 807

-8.4 -19.4 31.0 14.6 -79.1

총영업이익1 ) -4,236 -4,248 -14,865 5,066 -1,921
2821.4 0.3 249.9 -134.1 -137.9

註: 1) 총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자산운용이익의 합임.
2)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기 대비 성장률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사업실적표 ,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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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營業利益(Underwriting Profit)은 전기에 1,212억원의 이익을 시현하였으나,

3/ 4분기에는 적자로 반전되어 2,72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보험영업이익의 발생은 보증보험의 실적이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資産運用利益(Investm ent Profit)은 전기에 비해 79.1% 감소한 807억원을 시현하

여, 금리하락에 따른 자산운용환경의 악화에 기인된 것으로 보임.

[그림 2] 손해보험의 합산율 및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註: 보험료성장률은 전기 대비 성장률임.

總資産은 22조 2,149억원으로서 전분기에 비하여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

년도의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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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1) 種目全體

FY' 98 3/ 4분기의 原受保險料는 3조 4,955억원으로 전기 대비 7.0%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표 11> 참조).

- 원수보험료의 성장은 경기침체와 금융시장불안의 시작으로 인해 97년 12월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성장률이 감소하였음. 특히, 보증보험의

감소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인연금보험의 감소율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

났음.

<표 11>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3/ 4 4/ 4 1/ 4 2/ 4 3/ 4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화재보험 2.0 -5.6 1.5 -25.7 1.9 17.3 1.8 -10.6 2.1 10.6

해상보험 2.4 15.5 2.7 14.5 2.5 -14.6 2.4 -11.8 2.6 2.3

자동차보험 38.7 -1.8 30.4 -19.5 35.7 6.8 36.7 -2.1 37.8 -4.3

보증보험 7.5 57.2 14.0 92.6 9.8 -36.3 8.0 -22.6 3.6 -57.6

특종보험 5.1 0.3 4.5 -9.3 6.2 26.6 5.9 -9.5 6.3 -0.7

해외원보험 0.4 3.4 0.6 55.0 0.6 -18.3 0.6 1.3 0.5 -27.3

장기보험 38.5 10.0 41.5 10.4 38.4 -15.9 40.0 -0.8 42.5 -1.3

개인연금 5.4 -2.2 4.8 -10.0 4.8 -8.5 4.6 -9.6 4.6 -6.3

전 체
100.0 6.0 100.0 2.4 100.0 -9.1 100.0 -4.8 100.0 -7.0

42,388 43,422 39,478 37,575 34,955

註: 1) 성장률은 전기 대비 성장률임.
2) 전체보험의 하단값은 해당기간의 전체 원수보험료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사업실적표 ,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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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算比率은 전기보다 0.5%p 높은 119.9%를 기록하여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

였음(<표 12> 참조).

- 損害率은 전기에 비해 0.1%p 증가한 95.1%를 시현하였음.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2.1%p 악화되었으며, 보

증보험은 67.8%p 개선되었음.

- 事業費率은 24.8%로서 전기에 비해 0.4%p 상승하였음. 특히 자동차보험과 특

종보험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 데 이는 최근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

른 경쟁심화의 결과로 보여짐.

<표 12>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사업비 및 손해율 추이

(단위: %)

구 분

FY '97 FY '98

3/ 4 4/ 4 1/ 4 2/ 4 3/ 4

사업비율손해율 사업비율손해율 사업비율손해율 사업비율손해율 사업비율손해율

화재보험 50.4 58.5 59.8 68.5 61.0 47.8 56.1 50.0 58.4 55.2

해상보험 44.9 55.0 49.0 50.2 44.1 29.4 45.5 36.0 46.9 40.3

자동차보험 29.8 66.3 31.3 64.1 29.0 58.3 33.1 59.4 33.1 61.5

보증보험 10.6 249.4 9.7 269.7 4.9 809.9 5.4 394.4 8.5 326.6

특종보험 31.9 57.7 33.1 57.7 33.4 52.7 38.2 -21.6 39.5 58.2

해외원보험 43.9 64.3 29.7 60.3 56.5 86.3 51.9 69.5 53.8 69.5

외국수재 29.7 182.2 28.6 118.0 26.5 61.1 28.7 54.0 28.7 35.3

장기보험 20.0 90.8 19.6 91.6 17.7 94.2 18.8 94.2 18.2 94.1

개인연금 16.3 102.2 15.8 102.2 12.3 113.1 12.7 111.3 11.7 111.6

합 계 24.8 86.5 24.8 87.3 22.1 123.1 24.4 95.0 24.8 95.1

註: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사업실적표 , 각 월호.

(2) 自動車保險

自動車保險의 原受保險料는 1조 3,202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4.3% 감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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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의 比重은 전분기 대비 1.1%p 증가한 37.8%를

기록하였음.

- 특히, 이와 같은 보험료 감소 추이는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전

됨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合算比率은 94.6%로서 전기에 비해 2.1%p 증가하였음.

- 이는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보험료 인하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의 격화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3)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1조 4,846억원, 1,609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1.3%, 6.3% 減少하였음.

- 동 보험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각각 42.5%, 4.6%로 장기보험은

전기에 비해서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실적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신규계약 둔화와 해약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임.

동 보험종목의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112.3%, 개인연금보험은 123.3%

로서 장기보험 및 개인연금 모두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하였음.

- 손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다 2/ 4분기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사업비율도 장기보험은 전분기 대비 0.6%p 감소한 18.2%, 개인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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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 감소한 11.7%를 기록하였음.

(4) 保證保險

保證保險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원수보험료는 1,274억원으로 전분기에 비

해 5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보증보험 원수보험료의 감소는 보증보험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

상에서 제외되고 不實에 따른 양대 보증보험사의 합병으로 보증보험의 신용도

가 크게 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보증보험의 시장점유비는

전기의 8.0%에서 당 분기에는 3.6%로 4.4%p 감소하였음.

보증보험의 合算比率은 335.1%로서 전기에 비해 64.7%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음.

- 보증보험의 합산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경기침

체에 따른 不到企業의 續出과 종금사 등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보험

금의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한편, 손해보험종목 중 가장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 보증보험이 사업비율

에 있어서는 8.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 其他保險

火災保險 및 海上保險, 特種保險의 원수보험료 成長率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0.6%, 2.3%, -0.7%를 기록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경우

는 각각 2.1%(738억원), 2.6%(905억원), 6.3%(2,212억원)로 나타나고 있음.

동 보험종목들의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113.6%, 해상보험 87.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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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험 97.7%로 나타나고 있음.

나) 募集型態別 現況

FY' 98 3/ 4분기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원수보험료 3조 4,955억원 중 會社

直扱 12.8%, 募集人 45.4%, 代理店 41.2%, 共同引受 0.6%임(<표 14> 참조).

- 모집인과 대리점의 경우는 전분기에 비하여 각각 0.6%p, 1.1%p 증가한 반면,

회사직급의 경우는 전분기에 비하여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4>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3/ 4 4/ 4 1/ 4 2/ 4 3/ 4

회사직급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10.7
46.2
41.6

1.5

20.3
39.0
39.7

1.0

15.3
44.2
39.7

0.8

14.5
44.8
40.1

0.6

12.8
45.4
41.2

0.6

원수보험료 42,388 43,422 39,478 37,575 34,955

註: 공동인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인수(화재보험 국공유물건, 방위산업체), 해상·보세화물공
동인수(소형선박, 보세화물), 원자력공동인수, 자동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말함.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모집인과 대리점에 의한 모집비중은 감소추이에서 증가추이로 변하고 있는 반면 회

사직급에 의한 모집 비중은 전년도 4/ 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공동인수의 모집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自動車保險의 損害率이 안정되

면서 不良物件이 지속적으로 減少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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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市場占有率 現況

손해보험회사의 規模別 市場占有率 추이는 가격자유화 등의 경쟁요인에 따라 대

형사와 소형사간의 격차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표 15>

참조).

- FY'98 3/ 4분기의 上位3社 시장점유율은 전기(50.2%)에 비해 1.6%p 증가한 51.8%

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계속하여 0.3% 수준을 보이고 있음.

- 市場集中度(허핀달指數)는 0.1329(역수 7.5245)로 전분기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음.

<표 15>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97 FY '98

3/ 4 4/ 4 1/ 4 2/ 4 3/ 4

점유율

상위1개사 24.1 23.8 24.2 25.1 25.4

상위3개사 50.0 46.8 49.3 50.2 51.8

상위5개사 69.6 66.4 67.4 68.9 72.3

일반사 계 92.3 85.7 89.9 91.7 96.3

전 업 사 7.5 14.1 9.8 8.0 3.3

외 국 사 0.3 0.2 0.3 0.3 0.3

허 핀 달 지 수 0.1240 0.1186 0.1214 0.1255 0.1329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사업실적표 , 각 월호.

3) 資産運用 現況

FY'98 3/ 4분기의 運用資産收益率은 11.4%로서 전기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

며, 總資産收益率은 전년도에 비하여 0.1%p 감소한 9.2%를 기록하고 있음(<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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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98 3/ 4분기의 자산운용율은 80.0%로서 전기에 비해 2.8%p 감소하였으며, 투

자대상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現·預金 13.1%, 有價證券 41.5%, 貸出金 15.7%,

不動産 9.7% 등으로 나타났음.

- 現·預金 및 貸出金은 전분기에 비하여 각각 3.0%p, 2.1%p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유가증권 및 부동산 비중은 전분기에 비하여 각각 2.2%p , 0.1%p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경제상황이 전정됨에 따라 低金利市場이 형성되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유가증권의 구성에 있어서

회사채 및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투자의 패턴이 안전성

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FY '97 FY '98

3/ 4 4/ 4 1/ 4 2/ 4 3/ 4

투자대상별

자산비중

현 예 금 20.7 18.6 18.7 16.1 13.1

유가증권 29.7 32.1 33.2 39.3 41.5

국공채 9.2 10.7 9.5 12.2 10.8

회사채 6.0 5.9 5.8 5.5 4.3

주 식 12.8 11.3 11.1 10.5 8.1

대 출 금 23.4 22.4 20.7 17.8 15.7

부 동 산 8.2 8.8 9.0 9.6 9.7

기 타 18.0 18.1 18.4 17.2 20.0

자 산 운 용 율 82.0 81.9 81.6 82.8 80.0

수 익 율
운용자산 10.0 11.4 11.3 11.3 11.4

총 자 산 8.1 9.3 9.2 9.3 9.2

註: 1) 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은 기별 누적치의 비중임.
2) 수익률 = 2×투자수익÷(연초 또는 분기초 자산＋기말자산－투자수익)×12/ m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사업실적표 ,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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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險料展望

FY' 99 1/ 4분기 수입보험료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많은 부도기

업의 발생,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되어 전기에 비해 0.1% 감소한

3조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경제회복 추세의 가시화에 따른 新車 증가와 FY'98 4/ 4분기 실적의

저조 등과 같은 요인으로 전기 대비 3.4% 정도 증가한 1조 1,499억원을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됨. 그러나 가격자유화의 본격적인 진전으로 경쟁이 보다 심화된다면 보

험료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감소요인이 보험료 증가요인

을 압도하여 감소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임.

- 장기보험은 제반 경제환경요소의 악화로 인해 전기 대비 4.5% 감소한 1조 6,083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보임.

<표 17> 손해보험종목별 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FY '99

4/ 4 1/ 4 2/ 4 3/ 4 4/ 4(P) 1/ 4(E)

자동차보험
12,481 13,292 12,939 12,434 11,121 11,499

-20.6 6.5 -2.7 -3.9 -10.6 3.4

보증보험
5,897 3,695 2,787 1,135 1,125 1,109

93.5 -37.3 -24.6 -59.3 -0.1 -1.4

장기보험
20,091 17,058 16,760 16,455 16,843 16,083

7.9 -15.1 -1.7 -1.8 2.4 -4.5

기타보험
3,965 4,361 3,938 3,845 3,811 4,009

7.3 10.0 -9.7 -2.4 -0.1 5.1

종목합계
42,434 38,406 36,424 33,869 32,900 32,700

1.9 -9.5 -5.2 -7.0 -2.9 -0.1

註: 하단 수치는 전기 대비 성장률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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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경제환경의 호전으로 둔화 추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에 비해 1.4% 감소한 1,109억원의 보험료가 거수될 것으로 보여짐.

-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경우에는 경제환경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전기보다

5.1% 증가한 4,009억원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박중영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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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保險 政策·制度 動向

가. 上半期 IMF 協議 金融·企業部門 合意事項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상반기 금융·기업부문 프로그램 중 보험

부문에서는 지급여력 기준 강화, 자산건전성 분류 개정 등 財務健全性 强化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1> 상반기 IMF 협의 보험부문 합의사항

나. 保險會計 關聯 保險監督規程 改正

金融監督委員會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정( 98년 12월 10일)으로 보험회계규정

(보험감독규정 제5장)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험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보험회계규정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99년 3월

구 분 주 요 내 용

금융기관

공통사항

·비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평가(99/ 6) 및 개정(99/ 9)

·채무조정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하되 구조조정 협약 어기면 고정

이하로 분류, 대손충당금은 2~20%로 설정

·출자전환주식 및 전환사채는 부수적으로 가치를 평가

·중견·중소기업 대출은 상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거액여신한도, 관계자여신

및 공시규정에 은행감독기준 적용(99/ 3)

·EU지급여력기준 도입발표 (99/ 3)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제출-미승

인시 청산 합병 매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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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심의·의결하였음.

개정된 보험회계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責任準備金 積立方式의 변경, 생명보험

회사 契約者配當前剩餘金 配分基準 변경,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적립제도 폐지,

貸損充當金 設定基準 신설 등이 있음

- 책임준비금적립방식은 純保險料式으로 하되 新契約費는 7년 상각함

- 대손충당금 기준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표준설정비율 신설

·표준설정비율 : 정상(0.5%), 요주의(2%),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적립제도 폐지

·현재 계상된 준비금은 부칙에 의해 특별이익으로 計上

-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은 支給餘力비율에 따라 差等配分하는 것으로 기준 변경

·지급여력비율 8% 이상 : 주주지분 15% 이하

·지급여력비율 4∼8% 미만 : 주주지분 12.5% 이하

·지급여력비율 4% 미만 : 주주지분 10% 이하

·無配當商品은 전액 株主持分으로 처리, 資本計定 運用損益은 株主持分으로

처리

- 구상채권의 수익은 지급된 보험금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

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인식

·미구상채권 회수가능액 = 미구상채권 × 구상경험율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計定科目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配列을 整備함

다. 生命保險 商品管理規程 改正

金融監督院은 각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향후의 자산운용수익율

이나 금리예측 등에 의해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예정이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고, 2000년 4월 예정인 완전자유화시 제도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현행 예정이

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및 손해보험상품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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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개정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範圍利率의 상한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조치로 회사간 보험

료에 많은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집안내문서에 당해 보험상품

의 예정이율을 기재하도록 함

<표 2> 예정이율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전통형 생보
유배당

무배당

7.0 ∼ 8.0%
8.0 ∼10.0%

5.0 ∼ 8.0%
6.5 ∼ 10.0%

손보 장 기 7.5 ∼ 8.5% 5.5 ∼ 8.5%

공통 개인연금 5.0 ∼ 7.5% 현행유지

금리연동형
공시기준이율의

90(80) ∼ 110%
공시기준이율의

80 ∼ 110%

금융감독원은 완전자유화시에 과당경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준비금의 부실

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금 적립시 적용되는 이율의 상한을 규제하는 標準

責任準備金制度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임.

라. 生命保險 標準約款 改正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을 강화하여 계약취소사유에 청약서 부

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 특별 실종시 사고발생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조기 지급

- 재해보장기간 중 장해상태가 악화될 경우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추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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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사고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재해후 1년까지 로 보장기간 확대

- 職業 告知義務 違反時 직업과 보험사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감액

지급

- 보험료 납입연체시 안내제도를 강화하여 催告期間(유예기간) 15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 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를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

마. 長期損害保險 標準約款 改正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보험계약 復活時의 연체보험료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 (예정이율+3%→예정

이율+1%)

- 보험계약자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보험자의 파산, 이민, 이혼의 경우

에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함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사망시점을 사고시점으로 하고, 사고일

로부터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

망보험금 지급

- 보험료 납입연체시 안내제도를 강화하여 催告期間(유예기간) 15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 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를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

(최용석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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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保險産業의 Y2K 對策*
1 )

은행, 유가증권딜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또한 Y2K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에 노

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각 부문이 Y2K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나, 보험산업과 보험감독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색다르다 할 것임.

- 보험부문(재보험 포함)은 날짜(date)와 상당한 관계가 있음.

- 많은 경우에 보험회사의 담보기간은 1년 이상이거나 심지어는 10년 이상인 경

우도 있음.

- 게다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관점에 따라 Y2K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상

이한 해법이 요구됨. 즉, Y2K 문제는 특히 손해보험계약에서 保險金支給 청구

건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할 것임.

Y2K 문제는 단지 컴퓨터의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 및 移行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은 보험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보

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회사의 고위경영진이나 理事會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여야 함.

- 「Year 2000 연합위원회(Joint Year 2000 Council)」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위한 지속적인 계획수립 안내서

(Continuity Planning Guidance for Financial Firm s)」를 발간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안내서가 여러 나라에서 발간되었음.

- 한편, 보험감독기관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이와 관

련하여 몇 가지 권고를 하고자 함.

* 본 고는 BIS Year 2000 연합위원회(Joint Year 2000 Council)의 「Planning by Financial Market
Authorities for Year 2000 Contingencies」중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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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保險 部門의 特殊環境

중요한 쟁점은 경제에 미치는 Y2K 관련 피해가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느냐에 있음.

- Y2K와 관련된 손실은 반드시 2000년으로 넘어간 이후에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한참 후에 발생할 수도 있음.

- Y2K 관련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소송에 따

른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추가적인 법

적비용을 준비하여야 할 것임.

保險監督機關은 보험부문이 적절한 단계를 거쳐 보험보호 문제와 경영 및 법적

비용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일부 보험회사는 Y2K를 담보하는 특수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이들 상품은 대체

로 경영진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1998년 4

월 「유럽보험규제협의회(Europ ean Insurance Regu lators' Conference)」는 보

험자가 Y2K 보험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결론지었음.

- 그러나 보험감독기관은 이러한 보험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자가 적절하고 세심

한 척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음. 이는 특히 컴퓨터 제조업체

또는 정보기술컨설턴트와 같이 Y2K 문제에 민감한 산업에 대한 보험인수는

중요하다고 봄.

- 이러한 보험인수시 再保險의 유용성 또한 원수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시

용이성을 보장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보험감독기관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Y2K 관련 보험금 및 관련 쟁점

을 처리하는 데 있어 축적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함. 또한 보

험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쟁당국(은행 및 증권감독기관)과의 공동작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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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險監督機關의 計劃樹立

1) 2000년 1월 1일 以前의 措置

2000년 1월 1일 이전, 보험감독기관은 Y2K 문제를 인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험감독기관 관할 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Y2K 준비상황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 보험감독기관은 또한 인식강화선도방법(aw areness-enhancing initiatives)을 통

하여 - 예를 들면, best p ractice" 서류의 유포 및 개인계약을 통하여 - 보험회

사들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을 장려하여야 함.

보험회사의 信用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 보험영업은 보험회사가 保險金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적시에 지급

할 것이라는 公共의 기대에 크게 의존함. 따라서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Y2K 문제가 없음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임.

- 보험감독기관은 모든 보험회사가 1998년 연차보고서에서 Y2K 문제에 대한 준

비과정을 보여주도록 장려하고 요구하여야 할 것임.

기술적 준비금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보험자는 Y2K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 총액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이

는 지급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보험감독당국은 기술적 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Y2K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준비에 대한 목표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보험회사는

Y2K 보험담보 및 위험에 대한 재보험 협정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것임.

보험감독기관은 Y2K 문제와 관련된 보험금을 처리하는 준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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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시 免責條項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

고, 많은 경우에 특정의 손실이 Y2K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증

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함.

- 결과적으로 이는 支給能力을 손상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보험회

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에도 대비하여야 함.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컴퓨터시스템이 2000년으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없

도록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1999년 12월 말까지 서류나 안전한 전기장치로 사본자료(backup

records)를 보유하여야 하며, 특별자료는 2000년 1월 1일까지 처리될 수 있게

유지되어야 하고, 정규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되

어야 함.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가 Y2K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융통성 있고

신중한 법률조직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함.

- Y2K 문제의 잠재적 범위가 폭넓다는 것을 가정할 때, 보험회사의 영업혼란 또

는 회사의 破散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험감독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중요함.

- 따라서 감독자은 감독권한, 감시 및 평가프로그램을 재조사하고 다른 감독자와

감독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2) 2000년 1월 1일 以後의 措置

보험감독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하여 감독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협력하여야 함.

- 보험감독자는 관할이 다른 또는 타 금융부문 감독자와 2000년의 영향에 대하

여 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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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설립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피규제 회사의 주요 활동을 포함하여야 하

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험감독기관은 회사가 관련되었음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

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행될 수 있는 구제책을 강구하여야 함.

보험감독기관이 고려할 수 있는 해결방법 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 회사의 보험계

약을 문제가 없는 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임.

- 2000년 문제는 극단적으로 보험회사의 파산(winding-up)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 효과적이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그

렇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있음.

감독당국은 Y2K 문제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Y2K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및 대책마련에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도록 보험회사를 독려하여야 하

며,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2000년을 전후하여 보험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함.

(박상호 연구원)

2. 美國 損害保險會社에서의 殘存價額保障保險 開發 動向

최근 미국보험시장은 擔保力(cap acity) 供給 過剩으로 연성시장이 계속되자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보험상품개발에 나서고 있음.

- 즉 硬性市場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전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타 금융부문에서 인수되었던 위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 경성시장에서는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혁신적인 보험담보의 개발 필요성

이 크지 않았지만 연성시장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개발하게 됨.

보험자들은 同質的이고 豫測可能한 표준적인 위험보다는 이제까지 취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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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산업부문의 위험 중 모형설정이 가능하고 그를 통하여 추정 가능한 위험에

관심을 두게 되었음.

새로운 상품으로는 殘存價額 保障保險(residu al valu e in surance), 프로젝트 파이

넌스 보험(project finance insurance), 證券化(securitization), 信用向上 保險(credit

enhancem ent in su rance)을 들 수 있으며 이 담보들로 많은 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항공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공기 機體保險 및 승객 등에 대한

第三者 賠償責任 保險을 들게 되는데 이들 상품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그 보험

료의 2∼3배의 보험료를 거수할 수도 있음.

- 대부분의 항공기는 리스로 구입하게 되고 일단 리스가 만기가 되면 비행기 가

격은 급락하게 됨. 그러나 항공기의 잔존가액이 보장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다

저렴한 리스가격으로 리스를 할 수 있게 됨.

- 이 뿐 아니라 항공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

잔존가액 보험은 항공사 破産時에도 抵當物의 가격을 保障하게 되므로 낮은

이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제조업체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험

회사는 건설 중인 공장이 완공된 후 판매예정인 물건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짐으

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할 수 있음.

- 은행은 이 회사가 상품가격이 떨어져 시장이 어려울 때에도 공장가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계속해 줄 수

있게 됨.

또한 보험자는 날씨변동으로 인한 상품수요의 변화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에도

이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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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신 개발 담보상품 중 잔존가액보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1).

《商品定義》

적절하게 관리되어 온 자산의 賣却額이 특정시점에서 동 자산의 附保 잔존가액

보다 작은 경우 발생되는 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하는 상품

《언더라이팅 要素》

o 자산의 年齡 (자산가치의 변동가능성 고려)

o 해당 자산 시장의 규모

o 자산의 특화수준

o 재무적 거래기간

《對象顧客》은행, 리스회사, 투자회사, 장비생산회사

《主要市場》

o 운송 : 항공기/철도/ 선박 등

o 상업용 장비 : 配達裝備/ 생산장비/ 소매용 장비 등

o 부동산 : 사무실/ 유통시설/의료시설/ 생산시설 등

o 자동차 거래 : 생산 프로그램/ 은행 및 금융기관/리스회사

《RVI의 價値》

o 영업리스(operating lease)를 재무리스(finance lease)로 전환

시장변동위험에 관계없이 유보이익 설정 가능

o 대차대조표상 자산 감소위험 헤지

자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여 신용평가 하락위험 예방

1) RVI Associates LP site 참조 (h ttp :\ \ w w w .residv alu e .com)

미국에서는 약 20여개의 회사에서 RVI를 취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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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資産危險을 信用危險으로 전환

자산의 채권화에 높은 유동성 허용

《商品의 適用 事例》

o 자산가치 위험관리(asset value risk m anagem ent)

리스나 임대 후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제거

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회사의 경우 리스 종료 후 예상 잔존가치와

실제 자산가치와의 차(변동)에 따른 위험 제거

o 이익관리 (earning m anagem ent)

o 리스의 증권화(secu ritization of leases)

資産流動化證券 발행시 자산가치 고평가 가능

(최용석 부연구위원)

3. 美國의 디플레이션 현상과 生命保險産業*
2 )

1981년 이후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인플레이션

(disinflation)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8년에는 2% 미만의 낮은 물가상승율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진성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

로 전망됨.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요소들을 요약해보면 기술의 발달과 규모

축소 雇傭調整 등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시장의 글로벌화와 전자상거래의 급속

한 진전 및 規制緩和 등에 따른 생산자의 가격 주도권 약화, 노동조합의 약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통화정책,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구

매력 감소 등의 추세를 들 수 있음.

* Fran k J. Jones, "An Econ omic Ou tlook an d th e In su rance In du stry ", Journal of Financial
Service Prof essionals, Mar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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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생명보험회사의 投資戰略과 수익률뿐 아니라 보험상품의

설계와 판매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회사의 투자부문, 상품

부문 및 보험회사의 구조 측면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投資管理 部門》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안정된 디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채권이 주식

보다 선호된다는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시장의 투자자산 운영은 채권의 비

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부채 특성상 투자수익률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에는 손실을 입기 쉬움. 따라서 투자수익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적절한 투자방법

으로 국채(T-bill 등)에 대한 콜옵션을 구입하여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을 헤지하

고 투자수익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마찬가지로 풋옵션을 매입하는 전략이 활용

될 수 있음.

《商品 部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하여 최저보장이율을 제

시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 있음.

보험회사는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판매상품의 구성을 바꾸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전체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보험상품은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변액보험 보다는 一般終身保險 판

매에 주력할 것이며 아울러 고정연금보다는 변액연금의 판매를 줄이게 될 것임.

《保險會社 構造》

보험회사의 기능은 보험상품의 설계ㆍ담보, 보험상품의 판매 및 자산운영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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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나부어 볼 수 있음.

- 이 기능은 전자상거래의 발달, 財務危險保險의 특화, 기타 업무를 분화시키는

요인들로 인하여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음.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ㆍ 브로커와 보험판매그룹(가령 MGI)의 역할이 증대되고,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

대 등으로 판매기능이 분화되고 있으며,

ㆍ 보험사의 시장 퇴출시 재보험이 契約移轉方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음.

ㆍ 보험상품에 있어서도 보장부분과 투자부분을 분리 운영하는 추세를 들 수 있음.

(최용석 부연구위원)

4. EU 市場에 있어서 損害保險 自由化의 影響*
3 )

가. 損害保險制度 改革

1992년 마스리히트조약은 유럽공동시장인 EC를 지역적,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외교, 안전보장, 사법까지도 포함하는 정치적 통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으며, 마침내 1999년 1월 유로화의 출범으로 EU는 마스리히

트조약의 목표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음.

시장통합을 향한 보험분야의 개혁도 로마조약(1957년)에서 제기된 설치자유화 및

서비스자유화의 이념실현을 목표로하여 진행되었으며, 손해보험제도는 1973년 7

* 본고는 일본의 安田總合硏究所에서 발간한 安田總硏クオ -タリ-(vol.26, 1998. 10. 20)의 기사
중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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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일 「손해보험 제1차 지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하게 됨.

그 후 1988년 「손해보험 제2차 지침」에서는 서비스제공의 자유화를 실현하였

으며, 1992년 6월에 채택된 「손해보험 제3차 지침」에서는 손해보험시장에 잔

존해 있던 장해를 제거하고 시장통합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제도의 구축

이 이루어짐.

손해보험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3단계에 걸친 제도개혁, 특히 保險約款 및 보험

요율의 자유화는 새로운 고객확보와 종래 고객의 유지를 위해 보험회사간의 경

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조류는 자유화가 진행된 영국, 네덜란드에서 독

일 및 이탈리아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효율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원수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브로커는

국경을 초월한 대형 매수, 합병을 추진하였고, 보다 일찍이 자유화가 진전된 기업물

건시장에서는 情報技術의 진보나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을 받아 대기업이 보다 유리

한 보험입수를 목적으로 自家保險이나 캡티브설립을 하기도 하였음.

대중물건시장에서도 보험료경쟁, 서비스경쟁의 와중에서 전화나 우편을 이용한

직접판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나. 自由化 以後의 影響

자유화 이후의 域內 각 국 시장 및 이에 대응하는 각 보험회사 전략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며 그 속도도 무척 빨라지고 있음.

자유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이지만 현재 시점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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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해서 특징을 간단히 기술해 보고자 함.

1) 料率競爭, 收益의 低下

규제가 거의 없었던 영국에서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자동차보험의 수지는 적자기조가 계속되고 있음.

EU의 통계기관인 EUROSTAT가 1997년에 발표한 보험시장조사1)에 의하면 역내

의 모든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이 95%이었는데 비하여 룩셈

부르크는 88%, 독일은 95%로 나타나 이들 시장은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소

개하고 있음.

- 그러나 1994년에 약관과 요율의 자유화가 실현된 독일에서는 그 후 경쟁이 심

화되어 요율의 저하, 보험료의 감소, 수익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 금후 이러한 움직임은 여타 보험종목을 포함하여 가속화되고 이탈리아나 스페

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2) 販賣채널間 競爭

EU위원회는 외국에서의 진출을 포함하여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인수

(Direct Writing)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

- 종래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지 않는 직접인수(Direct Writing)의 시장점유율이 높

아질 것이라는 것은 보험의 자유화가 진행된 영국, 네덜란드 및 북유럽의 경우

를 보아도 그 가능성은 현실화될 것임.

1) Statistical Office of th e Eu rop ean Comm u n ities, "Sin gle M arket in In su ran ce Lead s to
More Com p etition in EU In su rance In du stry : Positive Develop m en t in Germ an &
Lu xem bu rg "(N -1997-27 Febru ary1997), 1997.

- 91 -



해외보험동향

<표 1> 유럽 주요국의 개인손해보험의 직접인수 시장점유율

스웨덴 네덜란드 영 국 독 일 프랑스
48% 30% 14% 4% 3.5%
註: 1994년 기준.
資料: FT, Direct In su rance in Eu rop e, 1995.

中小保險會社에서는 단독으로 요율경쟁, 상품,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보험사간의 제휴, 합병이 활발해지고, 프랑스의 방카슈랑스2)나

독일의 알피난쯔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과 비

금융기관의 판매채널을 이용하는 제휴, 매수의 진전도 예상됨.

국제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ART(Alternative Risk Transfer)4)가 발전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이나 보험리스크 증권화의 새로운 진전 등도 고려하면 보험시장에

서의 판매채널간의 경쟁은 보험시장내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시장에서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3) 國際間 競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음.

-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은 신규진출이나 매수, 합병, 자회사에 의한 규모의 확대

2) 프랑스에서 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하는 것을 말하며, 은행이 보험상품도 판매하는 형태
를 지칭함. 저축형 생명보험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손보상품에서는 실적이 그다지 높
지 않음.

3) 독일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의 제휴를 말하며, 은행이 보험판매도 하는 형태를 지칭함. 독
일 최대의 보험사인 Allianz사는 11,000여개의 은행지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Best's Review, 1998.8)

4) 일반적으로 기업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가보험, 새로운 금융기법의 활용 등 전통적
인 보험 이외의 방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재보험(Financial Reinsurance)도 ART의 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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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특정의 보험종목, 영업시장에 초점을 맞춘 틈새시장 전략 등임.

경쟁은 자유화의 흐름과 함께 국경을 초월, 특히 독일 및 스위스 보험회사의 타

국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러한 외국진출은 지금까지는 영국, 프랑스 등 자유화가 진전된 국가로의 진출

이었지만 Allianz사의 예에서 보듯이 금후는 이태리, 스페인 등 자유화가 늦은

국가로의 진출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4) 寡占化의 進展

EU위원회는 현시점에서 과점화에 대해서는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자유화가 가장 진전된 영국에서는 단계적으로 자유화가 진전된 1980년부터 1994년

까지 대형손해보험회사 5사 내지 15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음.

- Swiss Re.사는 이 원인을 보험시장의 세분화와 전문적 보험회사 및 Direct Writing

의 진출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5) .

그러나 料率引下를 중심으로 한 경쟁심화의 와중에서 유효한 전략을 취할 수 없

는 중소보험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압박을 받을 것이고 대형보험회사는 효율성,

생산성의 향상, 리스크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에의 신규진출, 매수, 합

병, 제휴의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職域團體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를 포함

하면 전속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70∼80%에 이르고 있음.

- 이 때문에 새로운 대리점채널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점에 의한 진출은 곤란할

것이고 금후에도 매수, 합병, 자회사화, 제휴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음.

5) Swiss Re. "sigma", 1996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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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보험회사에 의한 과점화

가 서서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 맺음말

손해보험 제3차 지침에 의해 EU내의 손해보험회사는 역내에서 자유로운 영업활

동이 보장되고 소비자도 역내의 보험회사에서 자유롭게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제3차 지침이 가맹국에서 시행된지 4년이 경과하였지만 EU위원회는 손

해보험시장에서는 보험회사, 고객 모두 자유화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크로스보더 거래는 기업물건 리스크에서는 진척된 것이 있었지만 대중물

건 리스크에서는 현저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EU위원회는 감독당국의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 契約法과 稅法의 불일치, 그리고

이러한 것을 포함한 장해제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소비자측에서 보면 언어, 문화, 상품내용의 차이, 외환 등이 크로스보더 거래의

큰 장해가 된다고 생각됨.

이러한 와중에서 1999년 1월 1일 단일통화인 유로貨가 탄생되어 외환리스크를

해소하고 상품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인접국가 및 지역에서의 보험료, 보험약관

의 收斂이 발생하면 EU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규제 및 감독내용의 수렴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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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침으로 단일시장의 골격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임. 물론 손해보험시

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장해도 많지만 EU위원회는 가맹국의 각종지침 시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보험회사의 합병, 제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유로貨 도입에 의해 EU 보험시장은 단일시장의 완성을 향한 새로운 단계로 들

어섰으며, EU 보험시장의 변화가 미국시장, 일본시장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음.

(양성문 선임연구원)

5. 日本版 確定醵出型 年金制度의 導入을 둘러싼 爭點

현재 일본의 회계제도는 年金債務를 분리하여 공표하고 있지 않으나, 國際會計

基準의 채택으로 2001年 3月 결산부터는 연금채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과거 회계기준으로는 퇴직일시금은 貸借對照表상 退職給與充當金으로 計上되

고 기업연금은 簿外處理되어 채무로서 인식되지 않았음.

- 적립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信用等級에 영향을 미쳐 해외자금조달에 지장이

초래됨 .

- 또한 新會計基準이 도입될 경우 上場企業 기준으로 총 40조엔 이상의 負債가

증가하고, 주주자본비율이 5∼6% 저하된다는 추계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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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退職給付 債務와 費用

(단위: 조엔)

할인율(%) 2.0 2.5 3.0 3.5 4.0 4.5

퇴직급부채무(PBO) 125.4 117.6 110.6 104.3 98.5 93.3

미처리채무 58.4 50.6 43.6 37.3 31.5 26.3

대 자기자본비(%) 30.1 26.1 22.5 19.3 16.3 13.6

발생비용 5.7 5.3 4.8 4.4 4.0 3.5

대 경상이익비(%) 30.6 28.3 25.9 23.6 21.3 18.8

註: 199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추계.
資料: 野村興銀인베스트먼트서비스 추계.

미국의 401k와 같은 確定醵出型 年金의 도입에 따른 기대는 다음과 같음.

- 확정갹출형은 대차대조표상에 記載할 필요가 없고, 또한 비용처리가 되는 기여

금을 갹출하는 것으로 기업으로서의 책임은 종료됨 .

- 적립한 資産을 이전가능(portable)하므로 轉職時 불리하지 않게 됨 .

- 자산운용과 長壽 등의 리스크, 또는 제도유지 운영에 관련한 費用 등 企業의

負擔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自民黨은 1998년 12월 2일에 <年金制度調査會 私的年金 등에 관

한 小委員會>를 통해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를 제언하였는데, 提

言의 骨子는 다음과 같음.

- 기업갹출형과 개인갹출형 두 유형의 제도를 둠 .

- 갹출금에 대해서 일정한 稅制優待를 인정

- 기업갹출형의 경우에는 醵出金을 기업이 一括運用 또는 被傭者가 운용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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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自民黨의 確定醵出型 企業年金案

類型 기업갹출형 개인갹출형

設立單位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 피용자 및 자영업자

寄與金
醵出者

기업이 醵出 개인

運用指導 기업의 일괄운용 또는 종업원의 지시 개인의 지시

現行制度로
부터의 移行

현행 확정급부제도로부터의 이행을 인정 不明

稅制優待
措置

갹출의 비용 취급 및 운용이익 과세
移延 (기업이 비과세 제도를 관리)

갹출의 소득공제 및 운용이익
과세 移延 (상공회의소 등이
잔고를 관리)

轉職時의
取扱

전직처 또는 개인계정(롤오버 IRA)에
이체

左同

給付의 形態 연금 左同

위와 같이 자민당의 提言에는 두 가지 問題點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확정갹출형 연금의 老後給付에 대해서 60세 이후의 노사협정

으로 정한 시기에 연금으로 給付 (企業醵出型),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給付

(個人醵出型)라고 하여 급부조건이 연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임.

- 두 번째 문제는 企業醵出型 중 확정갹출형 연금이면서 운용에 대해서 기업이

일괄운용하거나 또는 피용자가 운용을 지휘한다 라고 기업의 一括運用型이 포

함되어 있는 점임.

이러한 자민당의 제언을 계기로 확정갹출형 연금을 어떠한 형태로 도입할 것인

가라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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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두 類型의 確定醵出型 年金制度

자민당의 제언에 대해 日本生保協會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정갹출

형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음.

- 사업주가 금융기관 등과 계약하고, 事業主 醵出을 주체로 함.

ㆍ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從業員의 갹출도 가능하게 함 .

- 사업주는 리스크 수익 특성이 다른 複數의 運用方法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종업원이 운용방법을 選擇하도록 함 .

- 稅制優待措置를 둠(갹출시와 운용시는 非課稅, 급부시 과세).

- 급부는 退職을 조건으로 하며, 급부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年金으로 함 .

- 轉職時 등에는 종업원이 자신의 지분을 갖고 감 .

- 종업원 갹출분은 갹출시에 受給權이 확정되며, 기업갹출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수급권(발생한 給付를 장래에 확실히 수취할 권리)을 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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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로부터의 移行 交替를 위한 법령상의

조치를 강구함 .

일본생보협회는 이와 아울러 經過措置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 복합형

(hybrid)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함.

- 갹출금은 사업주만 갹출하고, 資産運用은 종래대로 기업이 행함 .

- 급부액은 運用成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기업이 운용의 최저

보증을 함.

- 개인의 持分에 대해서는 計算上의 管理를 함 .

일본판 401k가 도입되는 경우 현재 후생연금기금과 적격연금 등과 같은 기업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확정급부형으로부터 완전히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으로 이행하는 경우

ㆍ 기존의 적립채무가 거의 없는 新生企業에게 적용가능할 것이며, 이를 계기

로 인사정책의 재구축이 가능해질 것임.

- 확정급부형으로부터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의 倂用型으로 이행하는 경우

[그림 2] 確定醵出型 企業年金 制度 導入後의 變化 豫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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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통적 연금으로부터 완전하게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전통적 연금의 財産을 종료시키고 각 종업원에 귀속시키는 과정

에서 나타날 積立不足 문제의 해결임.

- 전통적 연금을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로 이행시키는 것은 종업원의 장래급

부를 더 이상 고정시키지 않고 再投資率의 동향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승인하

는 과정임 .

- 적립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게 됨 . 특히 종업원이 자

신의 持分은 보증되고 있다고 믿어버릴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전통적 연금을 직접적으로 미국의 401k플랜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형된

확정갹출형으로 도입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는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保證利率을 제시하는 것이 사용자측과 종업원측에 보다 유익한

지 여부에 달려 있음 .

또한 확정갹출형 연금을 도입하고 旣發生 年金債務와 一時金에 의한 채무를 抹消

시킨다는 것은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信賴와 기업의 評判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기업연금에서 적립부족의 문제는 주로 지킬 수 없는 給付를 약속한 데 기인하

며, 더 나아가서는 자산운용실적이 좋지 않은 데서 기인함.

- 이미 확정급부형을 전제로 人生設計를 해가고 있는 많은 사원은 그 전제를 무

너뜨리는 것이 됨.

- 또한 일시금을 확정갹출형으로 바꾸면 隱退者에게 주는 一時金과 현직 직원에

게 주는 寄與金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생겨남 .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기업연금의 내용은 개별 노사가 정해야 할 것이라는 자세

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401k의 조급한 도입은 문제가 많다 는 견해임.

- 강제적인 支拂保證制度도 없으며, 年金基本法과 같은 受給權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임 .

(오영수 동향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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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시아의 專門織 賠償責任保險 市場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문직 배상책임에 대한 수요는 여러 가지 이

유로 증가하고 있음.

-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의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건축물 붕괴사건으로 인하여 건축사, 엔지

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함.

- 1980년대 중반부터 홍콩 및 싱가포르 지역의 대기업집단들이 무역적자로 파산

에 이르게 되자 이들 회사의 자문을 맡았던 전문인들이 淸算人, 기타 피해자

들로부터 엄청난 訴訟을 당하게 됨(Carrion, Pan EI 등).

- 은행, 정부기관,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업무를 발주하기 전에 업무를 수임하는

전문인들로 하여금 배상책임담보를 보유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함.

- 전문인들은 자신들의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함.

아시아 각 국별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의 정도는 각 국가의 법률체

계에 따라 다양함.

- 특히 영국계 법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不法行爲法(the Law of Tort)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일찍부터 배상책임보험이 발달되었으며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 특히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는 재물손상이나 상해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시장에서 최근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많은

직종과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있는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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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의 활용수준을 살펴볼 때 아시아 시장은 상품에 대한 需要

水準, 多樣性, 特化程度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선진화된 시장 :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 발전 중인 시장 :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 미개발 시장 :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네시아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보험회사로는 AIG, Reliance N ational,

Royal & Sun Alliance, HIH Winterthu r, FAI, Frankona Re, India International

Insu rance, QBE, Cologne Re 등이 있으며 이들의 인수능력은 US 350만 달러에

서 US 2,000만 달러 수준까지 다양함.

싱가포르와 홍콩의 주요 전문직 배상 책임보험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싱가포르 변호사회 (Law Society Schem e)

o 1991년 4월부터 시작

o 보상한도 : 매 사고/ 전체 사고에 대하여 100만 싱가포르달러

o 공제액 : 매 사고/ 전체 사고에 대하여 2,500 ~ 150,000 싱가포르달러

현재 수요가 있는 직종 수요 잠재력이 있는 직종

변호사(의무)
보험 브로커(의무)
부동산 중개인

병원/ 의료기관
보험 대리점

관리 회사

증권 중개사

평가사/ 조사자
회계사

출판업자/ 영상프로 공급자

금융기관

펀드매니저/ 투자자문가
설계 시공업자

수련의

광고/ 홍보회사
수탁자 책임(홍콩)
기타

- 102 -



해외보험동향

o 요율산출 : 회사당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정함

o 전체 보험료 : 약 750만 싱가포르달러

－ 싱가포르 보험 브로커

o 현재 MAS 한도에 의해 의무보험화

o 최저 보상한도액 : 회사당 50만 ∼ 100만 싱가포르달러

o 아직 부보된 실적은 없음

－ 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인

o The Association of Singap ore Real Estate Agents(ASREA)에서는 등록된

중개인에 대하여 중개인당 5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담보하는 배상책임 담보를

제공함(이 협회에는 약 15000명이 등록되어 있음).

o The Association of Singap ore Realtor (ASR)에서는 임의보험 형식으로 회원

1,000여명에 대하여 50만∼2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담보를 제공함. 보험료는

소속 중개인 수와 선택한 보상한도액 및 공제액 수준에 의하여 결정됨

－ 싱가포르 엔지니어

o The Institute of Engineer (IES)에서는 복수로 복원되는 동일 담보증권으로

하는 임의보험 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매 회사가 개별적으로 인수되며

보상한도액은 25만∼5백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다양함

o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 (ACE)에서는 동일 담보증권으로

하는 임의 보험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율은 50% 이하임. 매 회사가

개별적으로 인수되며 보상한도액은 50만∼1,0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다양함.

－ 홍콩 회계사회

o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정수준의 배상책임이 의무화되어 있어

半義務保險 및 半任意保險으로 구성됨.

o 배상책임 한도는 ⅰ) 500만 홍콩달러 ⅱ) 연간 수입의 2.5배 ⅲ) 회계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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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홍콩달러(최저 500만 홍콩달러) 중 큰 금액

o 가입율은 90%에 이름

o 모증권은 최저 500만 홍콩달러까지 自動復元됨

－ 홍콩 증권거래소

o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의무보험임

o 보상 한도액은 매 사고당 매 회원회사당 800만 홍콩달러

o 1996/ 1997 기간 중 총 지급보험금은 2,900만 홍콩달러이며 사고건당 평균

손해액은 200만 홍콩달러 수준임.

(최용석 부연구위원)

7. 複合金融그룹의 監督에 관한 報告書

가 . 作成 背景과 經過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le Committee), 국제증권위원회협회(IOSCO), 국제보험감독

자협회(IAIS) 등 은행·증권·보험 관련 국제 3대 金融監督當局은 지난 2월 18일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 erate)에 관한 연합포럼 (이하 연합포럼Joint

Forum 으로 약칭함)이 준비한 복합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연합포럼은 Tripartite Group이 1995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 1996년 초에 위의 3대 국제금융감독당국의 후원 하에 추진되었음 .

- 연합포럼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3개국이 참여했으며, EU위원회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음.

연합포럼은 3대 국제금융감독당국의 委任事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음 .

-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개별금융부문 내의 감독자들간의 情報交換과 타금융

- 104 -



해외보험동향

부문의 감독자들과의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 수단의 확보

- 개별금융부문 내의 감독자들간의 정보교환과 타금융부문의 감독자들과의 정보

교환을 방해할 수 있는 法的 또는 기타 障壁의 조사

- 조정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규정하는 基準을 확립하는 데 따른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監督調整機能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의 검토

- 복합금융그룹 내의 규제된 기업들에 대한 한층 效率的 監督을 위한 원칙의 개발

연합포럼이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그룹으로부터 야

기되는 이슈와 은행, 증권, 보험 각각의 부문의 기업들의 營業境界가 모호해지는

데서 야기되는 이슈 등 몇몇 감독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는데, 다음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음 .

- 과도한 연계(excess gearing)를 포착하는 것은 물론 복합금융그룹의 資本適正性

을 평가하는 기법

- 감독자들간 情報交換을 용이하게 하는 것

- 감독자들간의 調整

- 복합금융그룹의 經營者, 理事, 그리고 大株主 사이의 適合性과 妥當性의 점검

연합포럼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경과 업무영역을 초월하여 대규모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복합적인 조직과 경영구조를 갖는 다기화된 金融企業들에 우선적으로 초점

을 맞추었음.

- 연합포럼은 동 보고서에서 도출된 敎訓과 준비된 指針이 소규모의 복합금융그

룹과 국내에서 영업하는 복합금융그룹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나 . 報告書의 構成 및 內容

동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 자본 적정성 원칙(Capital Adequacy Principles)에 관한 논문

- 자본 적정성 원칙에 대한 보론(Supplement to the Capital Adequacy Principles)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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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문

- 적합성 및 타당성 원칙(Fit and Proper Principles)에 관한 논문

- 감독정보 공유를 위한 틀(Framework for Supervisory Informatin Sharing)에 관한

논문

- 감독정보 공유를 위한 원칙(Principles for Supervisory Information Sharing)에 관

한 논문

- 조정자(Coordinator)에 관한 논문

- 감독 관련 질문서(Supervisory Questionnaire)

자본 적정성 원칙에 관한 논문 의 개요

-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전체에 걸친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測定技法과 原則을 개관하고 있음 .

- 자본적정성 측정기법은 여러 감독자들에 의해 이용되어 온 기존 接近法들을

조합하여 작성되었으며, 대체로 동등한 결과를 보여줌.

ㆍ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기법을 장려하기보다는 기존의 부문별 접

근법에 기초하고 있음 .

- 지도적 원리는 복합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그룹 전체적인 수준에서 평가할 때

확인되어야 할 특별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裁量權 사용시 감독자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結果(result)는 일정범위의 수용가능한 成果(outcomes)의 범위 내

에 존재할 것임.

- 자본 적정성 원칙에 대한 補論(Supplement to the Capital Adequacy Principles)

은 측정기법을 실제로 이용시 일어날 수 있는 複合的 狀況을 설명하고 묘사하

도록 만들어진 理論的 事例로 구성되어 있음 .

적합성 및 타당성 원칙에 관한 논문 의 개요

- 이 논문은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最高經營者의 성실(probity)과 능력

(competence)이 감독목적에 가장 결정적임을 인식하고, 금융기관들이 건전하고

신중하게 경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복합금융그룹 내의 事業體들(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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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자들이 책임감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도된 지침을 제공함.

- 또한 개인과 규제받는 사업체와 관련하여 감독자들간의 協議와 情報交換을 편

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장려함.

감독정보 共有를 위한 틀에 관한 논문 의 개요

- 이 논문은 국제적으로 활동중인 복합금융그룹 내의 규제받는 사업체들에 대한

감독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편리하게 하는 일반적인 틀에 대해 개관함 .

- 이 틀은 여러 복합금융그룹의 構造와 運營을 분석하기 위해 연합포럼이 만든

작업반에 의해 수행된 對應演習(mapping exercises)에 기초하고 있음 .

- 그리고 복합금융그룹 내의 규제받는 사업체의 감독에 함의를 갖는 두 가지 차

원, 즉 ① 업무 라인을 따른 사업활동의 조직 대 기업의 법률적 구조에 따른

사업활동의 조직, ② 지구적 또는 중앙화된 수준의 기업통제기능의 조직화 對

지역적 수준의 기업통제기능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이 논문은 복합금융그룹을 네 개의 分面(quadrants)으로 범주화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각 분면의 주요한 특징과 각 分面과 관련하여 생겨날 수 있는 감독적

이슈를 개관함 .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質問書(Conglomerate Questionnaires) 는 감독정보 공유를

위한 틀에 관한 논문 의 附錄으로 작성되었으며 복합금융그룹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감독자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補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간주됨.

ㆍ 질문서 는 하나의 복합금융그룹의 典型(representatives)에 관한 논의를 편리하

게 하기 위하여 일면적, 양면적 또는 다면적 논거에 기초하여 감독자들에 의

해 이용될 수 있으며,

ㆍ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 槪要(risk profile), 統制시스템 및 조직적/경영 구조에

관해 감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이용될 수 있음 .

- 또한 이 논문의 부록으로 非常狀況시 감독자들에게 유용할 여러 유형의 정보

에 대한 개요가 있음 .

감독정보 공유를 위한 원칙에 관한 논문 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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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한층 效率的인 감독틀에 기여할 감독자들간

정보공유장치를 강화함에 있어서 감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의도된 많은 指導

原則을 제시함.

- 指針은 감독자들의 정보에 대한 니드가 감독자 자신의 목적 및 접근법과 개별

복합금융그룹의 조직 및 구조와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거하여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 이 논문의 附錄으로 G7 재무장관들이 제안해온 감독정보공유에 관한 10대 기

본원칙이 있음 .

調停者에 관한 논문 의 개요

- 이 논문은 감독자들에게 개별 조정자 또는 다수 조정자들에 대해 가능한 신원

확인에 관한 지침과 비상시 또는 평상시에 감독자들이 개별 조정자 또는 다수

조정자들의 役割과 責任을 선별할 수 있는 조정요소들에 관한 목록을 제공함.

감독 관련 질문서

- 이 질문서는 각자의 목표와 실무에 관해 감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임 .

- 연합포럼의 계속된 작업과 질문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은 질문서

의 범위를 넓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 그 경우 질문서는 監督者의 目標와 實務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복합금융그룹에 관련된 정보교환장치를 편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한층 유용

한 도구가 될 것임.

다 . 協議過程과 報告書의 活用

협의과정

- 이 보고서에 대해 업계와 더 넓은 범위의 감독당국들과 협의를 위해 1998년 2

월 중순에 바젤위원회, IOSCO, 그리고 IAIS에 배포되었으며, 199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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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식적인 논평의 접수를 마감하였음.

- 협의과정은 자본의 적정성 원칙에 관해 실제로 檢査活動을 하며 조정자의 확

인과 관련하여 포함된 실제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연합포럼에 의해 보완

되었음 .

- 이 보고서는 협의과정 동안 수용된 논평과 검사결과들을 반영하여 연합포럼에

의해 최종완성되었음 .

연합포럼은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 복합금융그룹 내의 그룹내 거래 및 危險(exposures), 그리고 리스크 집중

- 복합금융그룹 구조의 透明性

바젤위원회와 IOSOCO 및 IAIS의 기술위원회는 그들 조직의 회원국들이 이 보고

서에서 정한 原則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오영수 동향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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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支配 規範에 대한 OECD의 草案*
1)

1998년 4월 27~28일간에 걸쳐 열린 장관수준의 회의인 OECD 평의회(Council)에

서는 각국 정부, 기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과 함께 企業支配의 基準과 指針

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OECD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회원

국의 견해를 구체화한 일단의 규범을 개발하도록 특별작업반을 만들었다.

이 문서에 포함된 규범들은 회원국의 국가적 創案(national initiative)으로부터의

경험과 OECD 내(기업지배에 대한 OECD 기업부문 자문그룹을 포함)에서 수행되어

온 이전의 작업에 기초하고 있다. 준비기간 동안 기업지배 규범들은 OECD 내의 관

련 자문위원회, 즉 금융시장위원회(Com mittee on Financial Markets), 국제투자 및

多國籍企業委員會(Comm 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 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그리고 산업위원회(Industry Com mittee)의 검토를 받았다. 또한 기업

부문, 투자자, 노동조합, 그리고 기타 관련 단체로부터의 폭넓은 참여도 있었다.

前文

기업지배의 규범 (Princip les of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규범 이라 약칭

함)은 자국의 기업지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및 규제적 틀을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정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주식거래소(stock

exchange), 투자자, 기업, 그리고 바람직한 기업지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기타 당사자들에게 指針(guidance)과 示唆點(suggestions)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다. 규범 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기업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규범

들이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個人企業이나 公企業과 같이 공개

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기업의 기업지배를 개선시키는 유용한 수단도 될 수 있다.

OECD와 회원국 정부는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점차로 인

* OECD에서 1999년 2월 8일자로 배포한 DRAFT OECD PRIN CIPLES OF CORPORATE
GOVERN AN CE" 중 註解 부분을 제외하고 정리하였음.

- 110 -



해외보험논문

식해왔다. 經濟的 效率性을 개선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회사의 경

영진 및 이사회와 주주,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일단의 관계를 포

함하는 기업지배이다. 기업지배는 또한 회사의 목표가 정해지는 구조와, 그러한 목

표를 획득하는 수단 및 결정된 成果를 측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기업지

배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의 관점에서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효과적인 監視(m onitoring)를 용이하게 해서 기

업들이 자원을 한층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업지배는 회사의 長期的 財務健全性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거시경제정책과 생산물 및 요소시장의 競爭 정도와 같이

기업이 운영되는 더 큰 經濟的 背景에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지배의 틀

또한 법률적, 규제적, 그리고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윤리, 그리고 사회

의 환경적 및 사회적 관심에 대한 기업의 自覺도 회사의 評判과 長期的 成長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바람직한 기업지배의 규범을 준수하는 정도가 점차로 投資決定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지배 慣行과 점차로 국제적 성격을 갖는 포트폴리오 투자

사이의 관계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국제적 자본흐름은 회사가 더 큰 투자자

집단(p ool)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전세계

자본시장의 편익을 모두 거두어들이려고 한다면, 그리고 국가가 장기의 참을성 있

는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기업지배 장치가 믿을만해야 하며 해외로부터 잘 이

해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기업지배 관행에 충실하면 투자자의 信賴性이 강화될 것

이며, 자본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한층 안정적인 자본흐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지배는 지배구조의 참여자들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개인, 가

족 소유(family holding), 블록 연합, 또는 지주회사 또는 교차주식소유를 통해 활동

하는 다른 회사일 수도 있는 주주를 통제하는 것은 企業行態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식의 소유자로서의 기관투자가는 점차로 몇몇 시장에서 기업지배상의

發言權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주주는 통상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채권

자 특히 은행은 몇몇 지배구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지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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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시자로서 역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피용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법

인의 장기적인 成功과 成果에 기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정부는

기업지배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및 법률적 틀을 확립한다. 이들 참여자들 각각의

역할과 상호작용은 OECD 국가들마다 크게 다르며, 이것은 비회원국들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이들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법률 및 규제의 지배를 받으며, 부분적으

로는 자발적으로 적응되며 시장의 힘의 지배를 받는다.

바람직한 기업지배는 단일한 모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 기업의 니드와 국

가 제도적 틀의 다양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기업지배의 전세계적 표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회원국 내에서와 OECD 내에서 수행된

작업은 바람직한 기업지배의 기초가 되는 몇몇 공통적 요소를 확인했다. 규범 은 이

들 공통의 요소에 의거하며, 또한 존재하는 여러 모델을 포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

되어야 한다. 그 규범들은 구속적이지 않으며 국가적 입법을 위한 처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규범 의 목적은 참고점(reference p oint)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규범

은 정책입안자들이 각 국 특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법률적 환경을 반영한 기업지

배에 대한 법률적 및 규제적 틀을 조사하고 개발하려고 할 때 이용될 수 있으며,

시장참여자들이 그들 자신의 관행을 발전시키려 할 때 이용될 수 있다.

규범 은 성격상 進化的이며, 주요한 環境變化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회

사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쟁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업지배 慣行을 革新

하고 그에 적응해야 하며 그리하여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

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충분한 柔軟性을 제

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틀을 만들어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가진다. 규제의 費

用과 便益을 고려하여 기업지배에 대한 자신들의 틀을 개발함에 있어 이들 규범

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 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문서의 첫 번째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규

범 은 5개 영역을 포괄한다. 즉, Ⅰ) 주주의 권리, Ⅱ) 주주의 동등 대우, Ⅲ) 이해관

계자의 역할, Ⅳ) 公示와 透明性, 그리고 Ⅴ) 이사회의 역할.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이사회(board)'라는 용어는 어떤 특별한 이사회 구조를 지지하지는 않으며, OECD

국가 내에서 발견되는 여러 類型의 이사회 구조를 포괄하려고 의도한다. 각 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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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이탤릭체로 쓰여져 있으며 많은 補助的 勸告가 후속하는 단일한 규범을 표제

로 달고 있다. 문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규범 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

며 독자가 기준을 이해하도록 의도된 註解에 의해 보완된다. 註解는 또한 지배적

경향에 대한 묘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규범 이 기능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 代案

과 事例를 제공할 수 있다.

1. 株主의 權利

기업지배 틀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A.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즉, 1) 所有權 登記

방법의 획득; 2) 지분의 讓渡(convey) 또는 移轉(transfer); 3) 시의적절하고 규칙

적으로 기업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획득; 4) 주주총회 참석 및 투표; 5)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 그리고 6) 기업의 殘餘利益(residu al p rofit) 公有

B. 주주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기업변화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여 충분히 고지받

을 권리가 있다. 즉, 1) 定款(statutes), 또는 회사의 規程(articles), 또는 회사의 유

사한 운영 문서(governing documents)의 수정; 2) 추가 주식의 認可(authorization);

3) 사실상 회사의 賣却을 결과하는 특별한 거래.

C. 주주는 주주총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투표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투표 절차

를 포함하여 총회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공지받아야 한다.

1.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事案에 관해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뿐만 아니

라 주주총회의 날짜, 장소, 議題(agenda) 등에 관해서도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주주에게 이사회에 관해 질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또한 총회에서 議題의

항목들에 합당한 제한을 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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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는 직접 또는 부재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또는 不在의 투표를

하는가에 관계없이 동등한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

D . 특정 주주가 주식소유권에 비례하지 않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자본구

조와 장치(arrangem ents)가 공시되어야 한다.

E. 企業統制(corporate control)에 대해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능하

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1. 자본시장에서 기업통제의 획득, 合倂과 같은 특별한 거래, 그리고 기업자산의

상당 부분의 매각에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는 투자자가 그들의 권리와 償還請

求權(recourse)을 이해하도록 확실하게 표현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거래는 투명

한 가격에 그리고 각자의 등급에 따라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

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反合倂裝置(anti-take-over devices)가 경영진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

용되어서는 안된다.

F. 기관투자가를 포함하여 주주들은 투표권을 사용하는 데 따른 費用과 便益을 고

려해야 한다.

2. 株主에 대한 同等待遇

기업지배 틀은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확

보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주주는 자신들의 권리의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A. 같은 등급(classs)의 모든 주주들은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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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등급 내의 모든 주주들은 동일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모든 투자자는

구매 전에 모든 등급의 持分(share)에 관련된 투표권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분 등급 내 또는 등급 간의 투표권 상의 변화는 주주의 투표에

종속되어야 한다.

2. 투표는 관리인(custodians) 또는 지명자(nom inee)에 의해 受益權을 갖는 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주총회의 과정과 절차는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회사의 進行

節次는 투표하는 것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거나 비용이 들도록 해서는 안된다.

B. 自己去來와 內部者去來는 금지되어야 한다.

C. 이사회와 경영진의 구성원들은 거래시 그들의 중요한 이익과 회사에 영향을 미

치는 事案을 공시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

3. 企業支配에서 利害關係者의 役割

기업지배 틀은 법률로 확립되어 있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인식해야 하며, 富의
형성, 일자리, 그리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의 유지가능성 측면에서 기업과 이
해관계자간의 능동적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A. 기업지배 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존중된다는 것을 확

신시켜야 한다.

B.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곳에서는 이해관계자는 權利의 侵害

에 대한 효과적인 補償을 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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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업지배 틀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행동을 허용한다.

D. 이해관계자가 기업지배 과정에 참여하는 한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公示와 透明性

기업지배 틀은 재무상태, 성과, 소유권, 그리고 기업의 지배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시를 확보해야 한다.

A. 공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 그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1. 회사의 재무 및 경영 결과

2. 회사의 목표

3. 대주주의 소유권과 투표권

4. 이사회의 구성원과 주요 상임이사, 그리고 그들의 報酬

5. 중요한 危險要素

6. 피용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 관한 중요한 이슈

7. 지배구조와 정책

B. 정보는 미리 준비되어 檢査를 거쳐, 재무적 공시 및 비재무적 公示와 監査에 관

한 높은 수준의 質的 基準에 맞추어 공시되어야 한다.

C. 재무제표가 준비되어 제공되는 방식에 대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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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위해 매년 독립적 監査者에 의해 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D . 정보 확산을 위한 채널은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에 공정하고 시의적절하며 費用

效率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5. 理事會의 役割

기업지배 틀은 전략적 지침과 회사에 대한 이사회의 효과적 감시, 그리고 회사

와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A. 이사는 적절한 勤勉과 主意를 가지고 좋은 信念 하에, 그리고 회사의 최상의 이

익의 관점에서 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한다.

B. 이사회의 결정이 다른 주주 그룹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사회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C. 이사회는 적용가능한 法律에 확실히 順應해야 하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D . 이사회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몇몇 주요한 기능을 완수해야 한다.

1. 기업전략, 주요 실행계획, 리스크 정책,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 성과목표 설정, 성

취도 감시 및 기업성과에 대한 검토와, 주요한 資本支出, 合倂 및 分社의 감독.

2. 주요 이사의 선정, 보상, 감시 및 필요시 교체, 그리고 승계계획 감독

3. 이사의 報酬에 대한 검토

4. 기업 자산의 誤用과 관련 당사자 거래시의 濫用을 포함하여 경영진, 이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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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주주의 잠재적 利害相衝에 대한 감시와 처리.

5. 독립적 감사를 포함한 기업의 회계 및 재무보고 시스템 통합의 확보. 그리고

적절한 통제 시스템 특히 리스크 감시 시스템, 재무적 통제, 그리고 법률과의

순응성이 適所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보.

6. 이사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支配 慣行의 효율성의 감시와 필요한 변화의 창출

7. 公示와 傳達(com munication) 과정의 감독

E. 이사회는 경영진과 무관하게 기업의 업무에 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사회는 이해상충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事案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

릴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주요한 책임의 사례로는 회계보고, 임명(nom ination) 및 이사의 보수(executive

remuneration) 등이 있다.

2. 이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F.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적정하며 시의적절

한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오영수 동향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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